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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공

화당 건강보험안이 현행대로 제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2천4백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건강

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정부기구인 의회예산

국(CBO)이 발표했다. 

독립적인 공식 의회소속 정부기구 의회예산

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트럼프 행

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

강보험안이 보험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 오

바마케어가 추구하던 전주민 건강보험안에 역

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하의 무

보험자율을 2026년 10% 전망치에서 19%에 달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50세에서 64세의 저

소득층은 보험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예산국의 분석을 “믿

을 수 없다”며 바로 부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공화당 보험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일부 공

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했다. 

메인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

는 “하원 공화당 안이 통과될 경우 수천만명의

미국인들이 보험을 잃는 ▶▶7면으로 계속

의회예산국 공식발표, 2천4백만명 보험 잃는다

탄핵으로 뜨거워진 
재외국민 대선 열기

4년 내 2천 1백만명, 10년 내 2천 4백만명 무보험자 양산
빈곤층 및 저소득층 지원 삭감으로 8천8백억달러 절감
보험료도 내년 15-20%인상, 50-64세 저소득층 최대피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안이 보험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가해 오바마케어가 추구하던 전주민 건강보험안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5월 9일 대선 확정으로 
30일 재외선거 등록 마감
10~16일 7만여명 신청해 
벌써 18대 대선 31% 달해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탄핵으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

일 오전 7시까지 6일 동안 7만0612명의 재외선

거인 등이 신고•신청해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

거의 최종 등재자수인 22만2389명의 31.7%에 달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신청 허용, 영구

명부제 도입, 귀국투표 보장 등 재외선거인의 투

표참여 방법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점과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중앙선관위는 전했다. 

재외선거인 등의 신고•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해 보름 정도의 기간만 남은 상황이다.중앙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높아진 관심에 발 맞춰 대

면접촉,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

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홍보 ▶▶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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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부풀려진 눈폭풍, 4만7천여가구 정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월 14일 보스

톤을 비롯한 매사추세츠에 들이닥친 초대형 노이스터

(Nor’ Easter)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 및 학교가 문을 닫고

업소가 휴업했으며 주 동북부 매리맥 벨리 인근 4만7천여 가

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이번 눈폭풍은 보스톤 인근 대부분의 지역에 18인

치의 폭설을 쏟아낼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예측과 달리 눈

이 비로 바뀌며 훨씬 적은 눈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중부 메사추세츠에는 18인치의 눈이 내렸다. 

로건 국제공항에 기록된 보스톤 지역을 비롯한 동부 매사

추세츠는 6.6인치로 비교적 양호한 적설량만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풍은 최고 시간당 79마일로 부는 등 거셌다. 

비로 인해 적설량은 크지 않았지만 눈이 비로 변하고 다

시 얼어붙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눈을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

었다. 

14일 밤 10시까지 총 4만 7천여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

다. 대중교통 이용은 평일의 75%가 줄었다. 보스톤 북쪽 인

접 타운인 몰든과 메드포드의 정전사태로 인해 오렌지 라인

의 승객들은 오후 상당한 열차 지연사태를 감내했어야 했다

. 로건 공항은 14일 하루동안 800여대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로렌스에서는 블리자드 상황이 발생했

다. 블리자드 상황은 바람이 시속 35마일 이상으로 불고 강

한 눈이 내려 시야가 25마일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발생

한다.

hsb@bostonkorea.com

비로 바뀐 눈으로 인해 적설량 대폭 줄어 
빙판길 얼은 눈으로 힘든 제설작업 고역 

3월 14일 보스톤을 비롯한 매사추세츠에 들이닥친 초대형 노이스터(Nor’ Easter)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 및 학교가 문을 닫고 업소가 휴업했으며 주 동북부 매리맥 벨리 인근 4
만7천여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를 겪었다



SATPlus TEL:781-398-1881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맞춤식 교육

N
E

Exit 27A

Exit 54A

Totten Pond Rd

Trapelo Rd 

L
ex

in
gt

on
 S

t
W

al
th

am
 S

t

St.Winter St. Licoln

95

2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Ⅰ및 SATⅡ 개인교습 

SATI 및 SATII준비 전문학원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SCHEDULE 2017

Saturday  9:00AM-11:00AM  3/25/17-5/27/17

TimeClass

Saturday 11:30AM-1:30PM  3/18/17- 5/27/17

SAT ll  MATH llC  Prep

AP/SAT ll  Biology  Prep

AP/SAT ll  Chemistry  Prep Saturday  3:00PM-5:00PM  3/18/17-5/27/17

SAT ll  MATH l C  Prep Saturday  6:00PM-7:30PM  3/25/17-5/27/17

SAT Plus SUMMER SCHEDULE 2017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TimeClass

1:00PM-3:00PM  Monday, Wednesday, Friday
SAT l  Prep

Biology preview

Chemistry preview 4:00PM-6:00PM  Monday, Wednesday, Friday

JULY 10 - JULY 28

8AM -12PM  Mon, Tue, Wed, Thu, Friday

TimeClass

1:00PM-5:00PM  Mon, Tue, Wed, Thu, Friday

SAT l  Prep

SAT l  Prep

AUGUST 7 - AUGUS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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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에 입성한 한국 치킨 프

렌차이즈 제니시스 비비큐(BBQ)가 그랜드

오픈에 앞서 3월 10일 금요일 보스톤 지역 주

요 단체장들을 초청, 보스톤 진출기념 시식회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제네시스 비비규 윤홍근 회

장과 한국 및 본사 세프들이 참여해 비비큐의

대표 메뉴를 초대손님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엄성준 보스톤 총영사, 김경원 한인

회장 대행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윤홍근 회장은 맥도날드의 매출을 능가하

는 기업을 목표로 "2020년까지 미국에 1만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 걸쳐 5만개 매

장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국 거점 확대의 주요 교두보로 미국 슈퍼마켓

을 꼽았다. 그는 "미국의 주요 마트와 손잡고

매장 5,000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한 크로거, 500여개

매장을 가진 숍라이트, 60개에 달하는 H마트

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미국이 치킨의 본고장이라고 하

지만 BBQ의 경쟁력은 KFC와 비교해 월등하

다고 자부한다"면서 "40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고안한 1,500개 메뉴와 BBQ의 높은 수익성,

빠른 점포 확장능력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

산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스톤 진출 행사에서는 태권도 패스

티벌을 주관하는 김경원 회장 대행과 협력을

논의 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와 한인

사회에 협력할 것을 논의했다. 비비큐 올스톤

점은 모든 내부공사를 마치고 다음주 초 오픈

을 목표로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제네시스 비비큐 보스톤 진출 기념 행사 가져 

를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대면접촉 홍보를 실시

하고 △국외송출 위성방송이나 한인 TV•라디오 방

송사를 통해 홍보CF를 방영한다. 선관위는 이번주

부터 2주에 걸쳐 재외선거인 등록 광고(본보 31면)

를 게재한다. 

또한 △인천공항에 대형 배너를 설치하고, 셔틀

트레인 승강장에서 홍보 영상을 상영, △국내 항공

사의 국제노선에 기내광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매체에도

국가별•성별•연령별로 맞춤형 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75개의 재

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재외투표소도 175개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4개의 파병부대 등 총 204개

가 설치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로 인해 재외선거인등의 신고•신청기간과 재외

선거인명부 등의 작성기간이 짧아지고, 재외선거인

명부 등의 열람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없어진다"며 "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

도록 신고•신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공관 방문•우편•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pej86@new1.kr

▶▶1면에 이어서

10일 엄총영사 등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 초청 
내부단장 및 준비 끝 다음주 초 오픈 예정 

재외국민들 제19대 대통령 
선거 참여 열기 고조

올스톤 하버드 애비뉴에 입성한 한국 치킨 프렌차이즈 제니시스 비비큐(BBQ)가 그랜드 오픈에 앞서 3월 10일 금요일 보스톤 지역 주요 단체장들을 초청, 시식회를 가졌다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주요 보험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617.87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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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

언론들이 극찬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24)가 오는 3월 26일에 보스톤 독주회를 개최한

다. 찰리 올브라이트는 그동안 보스톤코리아를

비롯한 많은 한인 매체와도 인터뷰를 가져왔다.

이번에는 성악가이자 한미예술협회의 홍보 디

렉터인 우상원 본지 객원기자가 그와 이메일 인

터뷰를 가졌다. 

하버드 대학교와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에서

변화경 교수의 사사를 받아 보스톤과 깊은 인연

이 있다. 길모어 영아티스트 어워드,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독일의 루르 클라비어 페스

티벌 영 아티스트 어워드 등을 수상한 그는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

으며 ‘그의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음악가’(워싱턴 포스트), ‘입을 벌어지게 하

는 테크닉과 기교, 탁월한 음악성의 결합’(뉴욕

타임즈)이라는 주요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인

터뷰 정리 및 번역: 우상원)

Q: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연주자로 살게 된 것

이 2-3년 정도 되었다. 그 동안 생활이 어떻게 달

라졌고, 무엇을 느꼈나?

저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많은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 하버드와 뉴잉글랜

드 컨서버토리(NEC)에 재학 중일 때 변화경 교

수님과 피아노를 공부했는데, 주말에는 연주 투

어가 많았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주말에는 연주하고, 호텔 방에서 이메일로 숙제

를 제출하고,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졸

업 후 뉴욕으로 옮겨서 줄리어드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에 있을 때에도 계속 연주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연주를 많이 한 덕분에

졸업 후 직업 연주자로 넘어가는 과정은 별로 어

렵지 않았다. 예전에 비하면 오히려 평소 스케줄

에 좀 더 여유가 있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비행

기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다. (웃음)  

Q: 어려서부터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온 것으로 안다. 음악 외에도 고교 시절에 이미 센

트랄리아 대학교에서 과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

고, 하버드에서 경제학과 프리메드를 전공했다.

어떤 이유로 음악 외의 다른 분야도 공부했던 것

인가? 그리고 결국 음악을 택하게 된 이야기도 듣

고 싶다.

대학을 결정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음악은 3살 때부

터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 그렇지만 가정 형편도

그렇고,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제가 어

떤 선택을 하든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이란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음악은 성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다. 정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행운이나 하나님의

축복  등 자신의 노력이나 통제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 음악을 할 수

없다면 나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다. 

의학(아마 제 아버지 때문인 것 같지만)과 경

영학은 언제나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였다. 그

리고 하버드와 NEC학사/석사 통합 과정에 많

은 관심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입학 허가를 받은 클래식 피아니스트라는 것은

정말 기뻤고 영광이었다. 의예과(Pre-Med)의

필수 과목들은 고등학교 때 센트랄리아 커뮤니

티 컬리지를 다니며 이미 들었던 과목들이 대부

분이어서, 하버드에서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NEC에서는 음악을 공부했다.

NEC에서 학교를 마칠 무렵에 월 스트리트에

서 여름 방학 동안 인턴으로 일하며 비즈니스의

세계도 경험을 했는데 드디어 의학, 비즈니스,

음악 중 무엇에 집중할

음악가가 인터뷰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3월 26일 캠임브리지 론지 음악스쿨 피아노 독주회 

“딱딱하지 않고 재밌고 편안하게 즐기는 연주회될 것”

▶▶5면으로 계속

언론들이 극찬한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24)가 오는 3월 26일에 보스톤 독주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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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협 수학경시대회 
온라인 등록마감 26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4월

8일 개최되는 2017년 뉴잉글랜드지역 과기

협 수학경시대회의 온라인 마감이 3월 26

일 마감된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등록비가

$25불로 저렴하며 이후 등록하거나 4월 8

일 현장에서 등록하는 경우 등록비가 $30

이다. 

참가를 원하는 4-11 학년 학생들은 과기

협 홈페이지http://www.ksea.org/nmsc/

를 통해 온라인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

다. 등록자들은 과기협 홈페이지에 예제 및

정답을 확인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올해 대회는 4월 8일 케임브리지 소재

MIT (54동 100호) 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

되며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학부모들을 위

한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 행사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KSEA, 이하 과기협)에서 주최하는 전미

(全美) 수학 및 과학 경시 대회를 겸하는 행

사로 매년 전국 참가 학생수가 2,000명을

넘는 대규모 행사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는 매년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

다. 

행사 및 후원 문의는 조진행 전 회장

(781-266-6990, contact@kseane.org) 에게

하면 되고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수시로 업

데이트 될 예정인 http://www.kseane.or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때가 왔다.

그때까지 결정을 최대한 미뤘었지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마음으로

는 알고 있었다. 의학이나 비즈니스

쪽에 많은 관심이 있긴 했지만, 음악

에는 열정(Passion)을 가지고 있었

거다. ‘관심’과 ‘열정’은 하늘

과 땅의 차이다.

Q: 피아노라는 악기의 매력은 어디

에 있나? 연주자로서 어떤 곡 또는 작

곡가를 좋아하나? 앞으로 연주하고

싶은 레퍼토리는 어떤 것들인가?

피아노는 엄청나게 특별한 악기다

. 다른 악기 소리를 모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케스트라의 소리까지도

연출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

른 악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피아노

만의 음색으로 감성을 전달하기도

한다. 변화경 교수님께 배우면서 저

는 무제한의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피아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다. 변

교수님은 저에게 이 악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어

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

는지를 보여주셨다. 마치 마술 같았

다. 예술에 대한 그분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분을 멘토로, 또한 친

구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이라 생각한다.

저는 감정을 전하는 곡들을 좋아

한다. 행복, 간절함, 위대한 승리 등

의 다양한 감정을 다른 무엇과도 다

른 방식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의 마

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음악이다.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와 작품은 계

속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저는 베토벤과 쇼팽을 정말 좋아하

고 있다.

Q:  교육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Charlie Albright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단의 활동에 대해 이야

기해 달라.

고등학교에 시절에 저희 동네에

있는 센트랄리아 컬리지에서도 수업

을 듣고 2007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 그 학교에서 몇 년 전에 좋은 콘서

트 홀을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피아

노가 작고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센트랄리아 컬리지 재단과

함께 새로운 피아노를 구매하는 계

획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보스턴

에서 ‘찰리 올브라이트 피아노’

와 ‘찰리 올브라이트 장학금’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모금 콘서트를 통해 9

피트 크기의 스타인웨이 새 피아노

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모았고, 악기

보수관리와 센트랄리아 컬리지에서

음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

학금을 줄 수도 있었다. 다음 번 모금

콘서트는 4월 8일로 계획되어 있다. 

Q: 이번 보스턴 연주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활동과 계획에 대해 들려달

라. 

오는 3월 26일에 보스턴 한미예술

협회의 주최로 론지 음악대학에서

독주회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

음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가 직접 무

대에서 연주할 곡들을 소개할 것이

고,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또 관객들에게 원하는 음

정을 물어봐서 그것으로 주제를 만

들어 즉흥연주도 할 것이다. 딱딱한

연주회가 아니라 편안하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는 연주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보스톤의 한인 커뮤니티

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 주

셨는데, 보스톤에서 좋은 분들을 많

이 만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

각한다.

보스톤 지역에서는 6월 25일에 락

포트(Rockport, MA)의 락포트 뮤

직 페스티벌에서 이번 연주와는 매

우 다른 프로그램을 연주하게 되어

있고, 가을에는 이자벨라 스튜어트

가드너 박물관에서 “쇼팽 & 찰리

(Chopin & Charlie)” 라는 제목의

시리즈 연주가 있다. 총 3회의 연주

인데, 두 번은 완전히 쇼팽의 곡만 연

주할 것이고 한 번은 저의 즉흥 연주

로만 진행할 예정이다. 그밖에 다른

솔로 공연도 많이 있고, 미국 여러 지

역에서 많은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하

기로 되어있다.

그리고 새로운 음반은 4월 8일에

출시될 예정이다. 3장의 시리즈 음반

중 첫 번째인데, 제목은 “슈베르트

시리즈 / 라이브 / 파트 1”이다. 콘

서트에도 많이 와 주시고 음반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  

<연주회 정보>

날짜: 2017년 3월 26일 오후 4시

장소: Pickman Concert Hall at

Longy School of Music (24 Garden

St. Cambridge, MA)

티켓: 일반 $25, 학생 $10

(www.kcsboston.org 

혹은 781-223-4411)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bostonkorean@hotmail.com

▶▶4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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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 아시아 비즈니스 컨퍼런스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

자 = 4일과 5일 MIT에서 개최된 아시

아 비즈니스 컨퍼런스는 아시아 시장

의 다양성과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아시아 지역 비즈

니스에 전반에 대한 강연과 토론을 진

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커져가

는 세계 경제에서의 아시아의 영향력

을 반영하듯 예년보다 하루 더 늘어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테마는 아시아 경제와 그 영향

력이라는 주제로 준비되어 아시아 출

신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는 대만의 전자

통신기기 전문 생산기업 HTC의 전

CEO 피터 초우 씨를 포함해 윌 그레이

린 삼성페이 공동 GM, 코야나기 타케

히코 닛케이 아시안 리뷰 편집장 등 20

명의 명사가 초대되었다. 이들은 기술,

금융, 소비력,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의 아시아 출신 전문가로서 업계의 최

신의 동향과 미래 예측에 대해 심층적

인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한국인 출신

으로는 서남표 전 카이스트 총장과 데

이비드 조 소코글램 공동 창업자가 참

가했다.

올해 개회연설을 맡은 피터 초우 씨

는 전자통산기기 기업의 CEO답게 가

상현실(VR)이 바꿀 인류의 미래에 대

해 설명했다. 초우 씨는 가상현실은 구

글, 삼성, 애플, HTC와 같은 IT업계의

선두주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미래 산

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현실

로 미래의 인류는 관광, 문화, 레저, 학

습을 시간과 금전적 부담 없이 집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가상현실로는 인류의 현재 뿐

만아니라 과거와 미래도 여행할 수 있

다”면서 “앞으로는 인류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

고 호언했다.

과학 및 경영학 출신 학생들로 대거

채워진 400여 석 규모의 관객석에서는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에 필요한 질문

을 얻기 위한 학생들의 질문들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스타트업 기업을 세

우는 것과 대형 그룹에 입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가’, ‘아시아

기업들이 진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쏟아내며 현

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로부터 많

은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작년 행사에 참가한 대다수의 패널

들이 중국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지역

적 불균형을 의식해서인지 올해 패널

구성은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는 일본계(3명), 태국계(3명), 한

국계(2명)등의 전문가가 늘어났으며

중국계 출신 패널 은 20명 중에 5명에

불과해 작년보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스폰서 측면에서도 중국 스폰서의

참여도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올해

중국측 스폰서는 4개로 작년보다 2개

줄어든 반면, 일본과 한국 그룹은 작년

과 같은 3개와 1개를 각각 유지했다. 이

날 행사에 유일하게 한국 후원사로 참

가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

의 과자와 라면, 건강 보조 음료 등을

제공해 관람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

다. 

행사를 관람한 중국출신의 저우 씨

는 “작년 행사에서는 중국 일변도의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는 다양한 아시

아 지역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작년

보다 줄어든 중국에 대한 언급과 중국

기업의 참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미국의 보호무역, 사드배치 문제 등으

로 어수선한 미중관계를 대변하는 모

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itshunne@bostonkorea.com

보스톤 새생활센터 금연학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새생활센터(대표: 송연호

)는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저

녁 7시에 보스톤 최초 4일 금연학교

를 실시한다.

매일 저녁마다 흡연과 구강, 흡연

과 순환기 질환, 흡연과 비뇨 생식기

질환, 흡연과 호흡기 질환에 대한 강

의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흥미로운

금연 동영상도 상영할 예정이다.

강사로 수고하게 될 구정모 목사

는 삼육 서울 의료원과 삼육 부산 의

료원에서 5일 금연학교장과, 국제절

제 협회 한국지부장으로 수고하셨

던 이분야 최고의 권위자다.  “이

렇게 먹어야 건강하다”,”담배, 당

신도 단연 할 수 있다.””담배를 끊

어라”등의 저자이기도 하다. 

교통편이 필요한 한인들은 사전

예약시 오크그로브(Oak Grove)역

에서  라이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일찍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다과가

제공된다. 예약은 송연호 대표(:

317-374-4786)에게 하면 된다. 

평소 담배를 끊고 싶었지만 동기

가 부족했거나 의지력이 약한 한인

들, 금연을 미뤄 왔던 흡연자들이 주

대상이다. 

일시 : 3월 23~26일 저녁 7 ~ 9시

장소: 4 Spring st., Stoneham, 

주최 및 무료 진료 안내 : 보스톤

새생활 센터/대표: 송연호(전화 :

317-374-4786)

bostonkorean@hotmail.com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 위한 프로그램 시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외동포재단이 한글학교 교사

충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 프로

그램을 시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외공관 혹은

재외동포재단 등록 한글학교 교사

로 20세 이상, 경력 3년 이상,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웹사이트

studykorean.net에서 신청 방법 및

기간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재외동포재단 측은 이번 프로그

램에 총 8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과

정 수료자는 한국어교원 3급자격증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강원도 농수산물 봄맞이 특별 판매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7년 신년 봄맞이 강원도 청정

웰빙 식품 판매전이 로렌스 소재 판

매 점 (155 Parker St. Lawrence,

MA)에서 개최된다. 

3월 23일 목요일부터 3월 26일까

지 4일간 열리는 강원도 농수산물

판매전에는 강원도산 도루묵을 비

롯해 옥수수, 김치, 젓갈, 멸치, 다시

마,  100% 국내산 참기름 등 20여개

업체의 130여 품목의 제품들이 선보

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미동북부 강원도민

회가 후원화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종수 대표(732-

513-4369)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피터 초우 HTC 전 CEO 등 20여명의 업계 전문가 참가 
작년보다 줄어든 중국 규모, 어수선한 미중관계 반영됐나

올해 테마는 아시아 경제와 그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HTC의 전 CEO 피터 초우 씨를 비롯 20여명의 아
시아 출신 명사들이 400명 앞에서 강연 및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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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국 공식발표, 2천4백만명 보험 잃는다

다는 CBO의 분석은 충분히 경종을 울릴 만

하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의원은 “의회예

산국의 지적은 현재 하원안 일부를 재검토해

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개인의무가입 조항

이 폐지되는 내년 당장 1천4백만명이 보험

가입을 기피해 무보험자가 될 전망이다. 또

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조가 줄어들 경우 보

험료는 점차 비싸질 것이며 메

디케이드 축소로 수백만명이

추가로 무보험자가 될 것이라

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는 향후 4

년안에 이뤄지며 2020년까지 약

2천 1백만명이 무보험자로 전

락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화 폐지로

2026년까지는 약 7백만명의 직

장 건강보험자들이 보험을 잃

게 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전망했다. 

향후 2년내에 건강보험료는

15에서 20%까지 인상된다. 많

은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이 보

험가입을 포기함에 따라 기존 환자나 노약자

들이 보험시장에 남게 됨에 따라 자연스런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

과 이번 공화당안의 핵심 창안자인 폴 라이

언 하원의장에게는 커다란 악재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 전체의 반대, 극보수층의 빈축,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의회예산국의 분석

을 반박했다. 탐 프라이스 보건 장관은 이번

공화당 보험안이 보험료는 낮추며 가입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는 “중요

한 사실은 소비자들은 자신과 가족에 필요하

다고 생각되는 보험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

다.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이 가

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프라이스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보험

안은 오바마케어처럼 거의 모든 건강분야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커버범위를 경량화하

고 디덕터블을 높이는 방법으로 선택의 범위

를 넓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

예산국은 오바마케어에서 보장하는 건강보

험안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예산국의 분석과 공

화당 건강보험안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며

약속했던 것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천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고 이후로도 계속 수백

만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 또한 노인들은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보험료는 내려가고 모든 사람이 가입

할 수 있게 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공허

했는지 잘 보여 준다”고 공격했다.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억만장자

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해 2천 4백만명을 보

험을 잃게 하는 것은 정말 몰인정하고 무책

임한 일이다. 우리는 결코 트럼프케어를 통

과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보험을 만들 것입니다”라

고 밝혔다. 그는 대선 기간 중 메디케이드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었다.

그러나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공화당

안은 연방정부의 주정부보조금액을 근본적

으로 바꿀 예정이므로 향후 10년 동안 8천8

백억달러($880 Billion)을 삭감하게 된다. 

폴 라이언은 “우리의 보험은

사람들에게 비싼 보험을 사게하

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많

은 선택과 좀더 쉽게 자신에게 맞

고 저렴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린지 그래함 사우스 캐롤라이

나 상원의원은 “의회예산국이

분석한 것의 절반이 맞다 하더라

도 이는 커다란 우려사항이다. 따

라서 의회예산국을 비난하기 보

다는 의회예산국의 보고서를 보

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의회 예산국은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2018년 및 2019년 15-20%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6년에는 보험료

는 어포더블케어액트(오바마케어)보다 10%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병원과 의사들을 대표하는 미의학협회는

공화당 안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AARP 또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AARP는 웹사이트 광

고를 통해 “연령 세금”이라며 비난하고 있

다. 

수많은 보수그룹도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를 지지했

던 미국번영회, 프리덤워크스, 헤리티지 액

션 등이 대표적인 지지유보 그룹이다. 

editor@bostonkorea.com

직장건강보험 소유자도 
안심 못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 보

험안(American Health Care Act)안이 통과되면 건

강보험을 잃는 첫 번째는 저소득자이지만 고소득 직

장인들도 건강보험을 잃을 확률이 많다고 보스톤글로

브가 지적했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에 따르면 미국내 약 절반가랑의

회사들은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직장보

험은 1억5천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보험을 제공하

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의 분석에 따르면 약 7백만명에 달하

는 미국인들은 직장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이 수치는 전체 무보험자 증가의 4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중 일부는 보험을 잃기 보다는 보험가

입을 선택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은 젊은층이다. 건강

한 젊은이들은 몇 년 동안 보험가입을 않고 지내는 경

우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인 무보험자의 상당수는 회사들이 건강보험 제

공을 중단함으로 인해 생겨날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예측했다. 공화당 보험은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보험

의무제공을 폐지해 직장 보험제공을 중단하기 때문이

다. 특히 50대 이상 64세 이하 직장인들이 보험을 잃는

경우 엄청난 보험료에 압박을 감내해야 한다. 

직장건강보험을 계속 받는다 할지라도 향후 훨씬

비싼 보험료 또는 훨씬 커버리지가 낮은 보험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은 직원들의 보험

료를 높이고 있어 이미 조짐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

다. 공화당안은 높은 디덕터블에 필수 커버리지만 있

는 보험과 건강보험세이빙어카운트를 결합한 보험안

이란 인센티브를 회사들에게 제공해 이 같은 보험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직장건강보험안은 저소득층 보다는 사정이

낫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좋은 건강보험이 기다리고 있

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hsb@bostonkorea.com

공화당 보험체계에서 700만 보험 잃는다 

▶▶1면에 이어서

폴라이언 하원 의장이American Health Care Act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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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금융 위기를 겪으며 매사추세츠 가장들

의 어깨가 훨씬 무거워졌던 것으로 나타났

다. 매사추세츠 주내 자살자자가 40%급증

했으며(3월 3일자 보도) 이중 절반 이상이

중년 남성으로 자살율 증가의 견인차였다. 

매사추세츠 보건부가 1월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2014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총

60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끓어 같은 해 교통

사고 사망 328명과 살인 사망 147명을 합친

수보다 많았다. 자살을 선택한 대다수

468(77%)는 남성이었으며 이중 35세에서

64세 사이의 중년 남성은 340명인 56%를

차지했다. 

미국내 전체 통계에서도 35세에서 64세

의 중년 남성의 자살율은 전체의 40%를 자

지해 여전히 높았다. 35세-64세 중년남성

은 현재 미국인구의 19%에 불과하다. 

월댐 소재 교육개발센터의 자살방지자

료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자

살 급증원인은 문화적인 기대감에 기인한

다는 지적이다. 중년 남성의 경우 독립적

이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족, 친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

아서는 안된다는 자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상실감이나 무력감 등을 타인

에게 감추게 된다는 점도 한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의무감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들에게 이같은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회

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실직을

당하게 될 때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

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요소는 남성들이 행동심리치료

를 기피한다는 측면과 맞물려 자살율을 폭

발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

용 및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남성들

이 행동심리 치료를 받는 확률은 여성에

비해 훨씬 낮다. 남성들은 이 같은 심리 치

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꺼려

한다. 따라서 1차 진료의들이 남성들의 정

신적인 문제를 진단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문화적인 작용과 심리치

료의 부재가 남성의 위험요소를 높인다는

분석이다. 

자살방지센터에 따르면 자살에 있어서

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술

은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고 알코올중독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낳게

한다. 또한 중년남성의 자살에 있어 총기

의 역할도 크다. 미국전체 35-64세 중년 남

성의 2014년 자살 중 총기에 의한 자살은

52%에 달한다. 

중년 남성중 실직했거나 재정적인 어려

움에 봉착해 있거나 또는 소송에 휘말린

경우 자살율이 높았다. 또한 이혼 및 자녀

보호권 상실 등 가족관계의 어려움도 자살

에 큰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 방지 센터는 이 같은 중년남성 자

살 방지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적극적으

로 자살에 대한 문제를 알리며 남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

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재정 및 법률 지

원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움전화 : 800-273-8255, 877-870-4673

hsb@bostonkorea.com

중년 남성들의 위기… 
매사추세츠 자살 급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지난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순간,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유래없는 현직 대통령 탄핵

소식을 앞다투어 긴급속보로 다뤘다. 

CNN, 뉴욕타임즈, BBC, 알자지라, 아사히 등의

주요 외신들은 박 대통령의 탄핵뉴스를 1면 톱뉴스

로 다루며 ‘퇴출’, ‘축출’ 등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결정

이 시민들의 힘으로 헌법에 기반을 둔 평화적 방법

이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탄핵에 대한 배경과 진행과정

을 심층보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박 전 대통령을

20여 년간 집권한 군사 강경파 박정희의 딸이며, 최

순실 씨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 최태민의 딸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최 씨의 아버지는 한국의 라스푸

틴”이라고 언급하며, 두 일가가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미 대사관의 발언을 인용했다. 

뉴욕 타임즈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한국의 시민운

동의 승리로 평가했다. 신문은 “한국 시민들은 이

전에도 자신들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바 있다

”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끈 시민운동을 소

개했다. 신문은 이번 탄핵 선고에 대해서도 “몇 달

동안 시민들이 비폭력 운동을 전개해 왔다”며 평화

로운 정권 교체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미국 시민들도 한국 사회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령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은 댓글을 통해 박 전 대

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부러움을 표출했다. 이들은

“한국의 헌법 재판소를 우리에게 보내 달라”, “

한국의 다음차례는 미국이다”, “오늘 만큼 한국이

부러운 적이 없다”는 코멘트를 잇달아 달았다. 

박 대통령 스캔들의 시작부터 매주 특집보도를 이

어왔던 일본 언론도 파면소식을 속보로 다뤘다. 일

본 언론은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생길 한일관

계의 변화를 우려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야

당계 대통령 후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재협상

을 요구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 영

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모습을 내비쳤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부패스캔들이 일어난 일본

사회 역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식에 주목했다. 국유

지를 극우단체에 헐값에 팔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는 이번주 지지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 국유지를 매입한 학교 법인 모리

토모 재단은 작년 원내 학생들에게 ‘훌륭한 황국신

민이 되어야 한다’며 군국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한국인을 혐오하는 자료를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 탄핵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 총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음은 아베인가”라며

자국 사회의 상황을 비꼬았다.

그 외에도 대만의 자유시보가 “한국사상 최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영국의 가디언은 “한국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축출되었다”며 긴급

소식을 타진했다.

itshunne@bostonkorea.com

박 대통령 탄핵, 외신들 반응 뜨거워

CNN, NYT, BBC, 아사히 등 외국 언론 서울발 속보 긴급 타진
반 트럼프 정서 높아진 미국, 탄핵 배경과 진행 상황 상세 소개 

탄핵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순간 CNN, 뉴욕타임즈, BBC, 알
자지라, 아사히신문 등의 외국 언론들은 서울발 긴급속보로 박 대
통령의 탄핵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자살방지센터, 가족생계 책임자로 부담 커 
보스톤글로브, 무엇보다 외로움이 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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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시훈

기자 =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던 미

대학내 범죄율이 다시고개를 들기 시

작했다. 최근 발표된 미 교육부의 ‘

전국 대학 캠퍼스 범죄보고’의 2015

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해동

안 미 전국 대학 내 범죄는 전해의 비

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폭력은 16% 증가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6,701개의 대학 11,286개 캠퍼

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38,826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37,739건)과 2014

년 (3,6288건)과 비교해서 증가한 수

치였다. 그러나 범죄사건으로 인해

체포 된 인원은 2015년 56,989명으로

2013년(67,700명)과 2014년(62,703명)

에 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강도 범죄

는 전년도에 비해 10%가 줄어든

13,900건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살인

사건은 전년도와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에 있던 볼티모

어 소요사태와 10월 오리건 주에 위치

한 음프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있었

던 총기사건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았

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큰 폭

으로 늘었다.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14,700여

건으로 전년도의 약 12,200건보다 증

가했다. 특히 성폭행 범죄는 총 9,265

건이 발생해 2014년(약 8천여 건)에

비해 16%가 증가했다. 성폭행 범죄에

서 강간은 5,911건이었고 강제추행은

3,354건이었다. 

여성 대상 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

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보고가 부족했

던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

이 강화된 결과라고 예측했다. 그러

나 이러한 증가된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는 보고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캔자스 대학

의 코리 융 법학교수는 “성폭행과

강간에 대해서 대학은 그 수를 축소

하여 발표하려는 경항이 있다”며 “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성범

죄는 실제 보고된 수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캠퍼스 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 주는 캘리포니아로 총 4,445건

의 학내 범죄가 발생했다. 그 뒤를 메

릴랜드(3,324건), 뉴욕(2,093건), 텍사

스(1,979건), 펜실베니아(1,701건)가

이었다. 매사추세츠 주는 1,564건으로

전체 6위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학내 범죄는

성폭력 수가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가 주춤하거나 줄어든 전국적인

범죄 양상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살인 사건은 2년 연속 발생하지 않았

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학내 범죄가

일어난 주요 대학은 하버드(140건)을

비롯하여 MIT, 노스이스턴, 보스턴

대학(BU), 보스턴칼리지(BC), 터프

츠, 유매스 앰허스트 등이였다. 공통

적으로 재학생 수가 많고 대중에 많

이 공개된 곳일수록 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캠퍼스 밖에서 일어난

범죄는 반영하지 않았다. 캠퍼스 안

과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반영한

수치지만 학생이나 교수진이 포함되

지 않은 범죄도 기록에 포함되었다. 

itshunne@bostonkorea.com

범죄에 노출된 대학생들, 학내 범죄 증가

미 교육부 발표, 2015년 범죄 4만여 건, 성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 늘어
MA주 하버드, MIT, BU등 학생 많고 대중에 공개된 학교들 범죄율 높아

매사추세츠 주 대학 내 범죄 유형별 발생수
<강간>
- 1위 하버드 36건
- 공동 2위 BC, MIT 23건
- 공동 4위 브랜다이즈, 터프츠, 
유매스 앰허스트 17건

<강제 추행>
- 1위 하버드 18건
- 2위 브릿지워터 스테이트 11건
- 3위 노스이스턴 10건
- 공동 4위 BU, MIT, 터프츠, 
휘튼칼리지 8건

<강도>
- 1위 노스이스턴 39건

- 2위 하버드 13건
- 3위 에머슨 10건
- 공동 4위 버클리음대, BU 9건

<가중폭행>
- 1위 노스이스턴 31건
- 2위 하버드 16건
- 3위 BU 14건
- 4위 에머슨 11건
- 5위 파인 마너 칼리지 12건

<절도>
- 1위 하버드 43건
- 2위 파인 마너 칼리지 36건
- 3위 MIT 25건

- 4위 아메리칸 국제 칼리지 
21건

- 5위 BU 20건

<차량절도>
- 1위 하버드 14건
- 2위 노스이스턴 7건
- 3위 BU 5건
- 공동 4위 MIT/MassArt 4건

<방화>
- 1위 유매스 다트머스 6건
- 2위 유매스 앰허스트 5건
- 공동 3위 BC/MIT/노스이스턴 3건

MA 대학 내 범죄는 하버드, MIT, 노스이스턴, 보스턴대학(BU), 보스턴칼리지(BC) 등 재학생 수가 많
고 대중에 많이 공개된 대학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 이었다



www.newyorklife.com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 들을 명문 중/ 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

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힉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바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www.bosec.com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Private Tutoring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학업 지도 튜터링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동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

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가 상수

도 정책과 관련하여 낙제점을 받

았다. EDF(Environmental De-

fense Fund)라는 환경 단체에서

각 주의 상수도 정책을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

세츠 주는 수도 회사가 상수도 파

이프의 납 성분 함유량을 대중에

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주에

서는 수도 공급 회사는 파이프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혹은 소비

자에게 일반적으로 어떤 환경적

인 피해를 주는지 알릴 필요가 없

다”고 지적하고, 이런 제한적인

제도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의 상

수도 정책은 낙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자신이 마시거나 사

용하는 물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

는지 알게 되면 소비자가 다른 선

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정

책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A를 받은 주는

커네티컷, 델라웨어, 뉴욕 등 3개

주가 유일하다.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하여 미국 내 12개 주가 낙제

에 해당하는 F를 받았다. 

jsi@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상수도 정책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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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지난 10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

에서 확장을 했거나 매사추세츠 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의 대부분이 매사추

세츠 주를 선택한 것에 상당한 만족감

을 나타냈다. 이들 기업은 우수한 인

력 때문에 다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

도 매사추세츠 주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매스 다트머스 도나휴 연구

소와 매스 이콘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사

추세츠 주에서 확장을 했거나 이전한

기업의 77%가 재투자를 할 경우 매사

추세츠를 다시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

다. 또한 응답 기업의 64%는 매사추

세츠 주를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good), 혹은 아주 좋은(very good)

곳이라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매사추

세츠 주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인력이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와 같이 특정 산업의 경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산학 협조 등이 잘

되어 있는 점도 비즈니스하기에 매력

적인 이유로 꼽혔다. 

설문 조사를 진행한 매스 이콘의

수석 연구원 수잔 휴스턴은 “매사추

세츠 주가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

며 “설문 조사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매사추세츠 주가 계속해서 성

장하고 선구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핵심 자산을 키워나가면서 문

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인 입장에서 매사추세츠 주의

문제점은 높은 의료보험 비용과 에너

지 비용, 그리고 인건비가 높다는 점

이 지적되었다. 보스톤을 포함한 동

부 매사추세츠 지역은 주택 비용이 비

싸고 대중교통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작년 기준으로 매사추세츠 주의 월

평균 렌트 비용은 2,038달러로, 뉴욕

과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미국에서 3

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도시였다. 

세계적인 기업 GE는 코네티컷에

서 보스톤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2,500만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기

업의 60%는 세금 혜택 등의 인센티브

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고, 이중 절

반은 매사추세츠 주의 세금 혜택이 다

른 주보다 훨씬 관대하다고 답했다. 

jsi@bostonkorea.com

확장 중인 기업 77%, 다시 MA 선택할 것
우수한 인적 자원, 세금 혜택 등이 매력적

보스톤 비싼 렌트비, 노후한 대중교통 문제

매사추세츠 주를 선택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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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납세내역 공개가 문제인 '세가지 이유'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해 대선 당시 납세내역 공개를 수차

례 거부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이 14일 MSNBC방송의 문건 입

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2005년도 연

방세 납부액를 스스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납세내역 발

표에 미 언론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

다. 이번 백악관 성명이 이처럼 주목

받고 있는 원인에 대해 정리해 본다.

◇베일에 싸인 트럼프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05년 총 1억5000만달러(약 1724억

원)의 소득에 대해 3800만달러의 연

방소득세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트

럼프 대통령이 세금 납부액을 스스

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세내역 공개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후 모든 대통령이 청렴성

검증을 위해 전통을 따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국세

청(IRS) 감사를 이유로 납세내역 공

개를 미뤘다. 이러한 '변명'에 당황한

IRS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 중 내

역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어

떠한 문건 공개 없이 취임하며 1976

년 이후 납세내역을 밝히지 않은 첫

대통령, 주요 정당 대선 후보로 등극

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재무활동이

완전 베일에 싸여 있다는 얘기는 아

니다. 지난해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내놓기는 했기 때문. 그

러나 이 목록에는 자산·소득이 두

루뭉술한 카테고리로 분류돼 있어서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

을 받고 있다. 

◇납세내역에 적힌 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내역은 3가

지 의혹 또는 물음에 대해 명쾌한 답

변을 줄 수 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

령이 앞서 자랑해온 사업가로서의

성공 여부,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 활동,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해를 두고 있는 자들의 정체다.

납세 내역은 개인이 얼마를 벌어

들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를 통해 우리는 유세 때 강조된 트럼

프 기업의 성과가 진실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

부금 규모도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

거부'(巨富) 트럼프 대통령이 자선단

체 기부를 적게 했다는 워싱턴포스

트(WP) 등 주류 언론의 의혹도 살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해

상충' 논란이다. 납세 내역은 개인이

거둔 소득 원천을 보여준다. 이로써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이익을 파

생하는 주체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

대 범죄에 연루됐거나 적대적인 해

외 정부에 연관된 인사들이 수익 제

공자라면 현 국정운영 중립성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홍역을 치른

클린턴재단 스캔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으로서의 트럼프는 어떨까

문제는 "대통령에게 법률이 부과

한 세금 이상을 낼 책임은 없다"는 백

악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는 합

법이냐 불법이냐를 넘어선 더 많은

함의가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납세내

역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년도 영업손실을 이유로 약 1억달

러(약 1147억원)의 자산을 상각해 세

금을 줄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

프 대통령이 최대 18년 간 연방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난

해 10월 NYT 보도와 맥락을 같이 한

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합법

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 절세를 한

것이며, 그가 의혹대로 오래 세금를

내지 않았대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

다. 그러나 반(反) 트럼프 진영은 전

혀 다른 시각을 취한다. 이들은 트럼

프 대통령이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과 달리 부자에 유리하다는 세법상

구멍을 찾아 매년 수백만달러의 이

익을 챙겨 왔다면 '가진 자로서의 공

감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한

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1차

TV토론회에서 세금 미납부 의혹에

대해 "그래서 난 똑똑하다"(that

makes me smart)고 대응해 논란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금을 냈어도 연방정부는 그 돈을

낭비했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시민으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icef08@news1.kr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버

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을 도

청(wiretap)했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펼쳐온 이 같

은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도청이라고는 했지만 그 도청

을 말한 건 아니었다'는 다소 황당

한 변명을 내놓은 것이다. 

CNN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

악관 대변인은 13일 "오바마 행정

부가 2016년 선거전에서 감시

(surveillance) 등 다른 활동을 했

다는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며 "트럼프 대통령이 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대략적

으로 감시 활동 등을 의미한 것이

었다"고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그러면서 "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 전체를

문제삼은 것이지 오바마 개인이

그랬다는 주장은 아니었다"고 덧

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도

청을 주장하며 올린 트윗은 "오바

마가 트럼프타워에서 내 (전화)선

을 도청했다" "(오바마는) 나쁜 자

식"이라고 말했었다. 

스파이서의 이날 발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근거를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해

야 하는 최종시한에 "도청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시인한 셈이 됐

다. 

lchung@news1.kr

백악관 '오바마 도청' 사실상 번복

트럼프 도청 주장 사실상 철회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미국 MSNBC방송이 입수해 14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05년도 납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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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미

국 연방준비제도가 3개월 만에 금

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

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돼있었던 데다 국내 시장금

리에 선반영돼있는 측면이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

라고 내다봤다.

미 연준은 16일 연방공개시장위

원회를 열고 0.50~0.75%인 기준금

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올린 이

후 3개월 만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

구위원은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를 올릴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예고해왔다"며 "국내 시장금리에

선반영돼있기 때문에 당장 미치

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도 "미

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인

상폭도 시장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 당장 시장이 요동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로 올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밝지 않은 상

황이다. 미 연준은 이날 성명을 통

해 앞으로 금리가 3% 수준이 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것도 변

수다. 내수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상당한 소비를 일으키던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도 끊긴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밝지는 않다. 대출규제의 후폭풍

이 아직 남아있는데다 하반기 이

후에는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난

다는 부담도 있다. '장미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변수도 여전하다.

김 위원은 "미국이 계속해서 금

리를 올린다면 한국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금리를 인

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의 회

복이 선제조건인데 실물경제 여

건이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경우 실수요는 관

망세를 보이고 투자수요는 위축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금리가

오르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

는 경우 수익률이 떨어진다. 때문

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부동

산에 투자할만한 메리트가 없어

진다.

실수요자들은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주택을 구매하겠지만 그

렇지 않은 경우는 구입을 보류하

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는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

를 올린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

에 수요자들이 보수적으로 움직

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당장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내 부동산 시장

은 유동자금이 풍부해 과열기미

까지 보여왔다"며 "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정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

고 말했다. 

notepad@news1.kr

금리인상,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 끼칠듯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시

장의 예상대로 3번째 금리 인상을 단

행했다. 3개월만에 금리를 올렸다는

점에서 속도가 빨라졌다.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적인' 금리인상 사이클

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인상 횟수를 3회로 동

결하며 완화적 메시지를 던졌다. 특

히 근원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하회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지속적인

회복의지를 다졌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2%라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해 '상한'이 아니라고 말했다. 

FOMC는 15일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올린 0.75~1.00%

로 결정했다. FOMC는 금리인상의

배경으로 "인플레이션이 수개 분기

동안 높아진 상태로 2% 목표에 근접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기업

고정투자가 "다소 강화됐다"며 경기

평가를 상향했다.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메

시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하다"며 "경

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

이 전망을 낙관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FOMC는 성명서에서 인

플레이션 목표가 "대칭적"이라는 새

로운 표현을 통해 목표 물가상승률을

2% 이상으로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물가가 오버슈팅하더라도 긴축

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다. FOMC는 "2% 인플레이션으로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때는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 수도,

어떤 때는 2%를 웃돌 수도 있다"며

"2%가상한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FOMC는 "에너지와 식품 가

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거

의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2%를 다

소 밑돌고 있다"고 명시하며 완화적

뉘앙스를 더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을

원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반대표가 나왔다. 연

준 자산축소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

을 하지 않았다. FOMC 성명서는 금

리 정상화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대차대조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

라고 재확인했다. 

점도표에서도 FOMC의 완화 의지

는 보였다. FOMC 위원들은 올해와

내년 금리 인상 횟수 전망치를 3회로

동결하며 경제 전망에 큰 변화를 주

지 않았다. 2018년 인상 횟수 역시 종

전의 3회로 동결했다. 2019년말 정책

금리 예상치 중위값은 3.00%로 종전

2.75~3.00%에 비해 소폭 상향했다.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실업률 전망

치 역시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거의

비슷했다.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

중간값) 역시 1.9%로 유지했다. 2018

년과 2019년 전망 또한 종전과 같은

각각 2.0%씩으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도

2.1%로 고수했다. 2018년 성장률은

2.0%에서 2.1%로 소폭 올렸지만 2019

년은 1.9%로 변함이 없었다. 실업률

은 2017~2019년 모두 4.5%로 동일했

다.

시장은 더 매파적 FOMC를 예상

하며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격에 반영했었다. JP모간은

이번 FOMC에 앞서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상승할 수 있다

고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완화적 FOMC에

즉각적으로 급격한 되돌림이 일었다.

금리 가속화 전망으로 정체됐던 뉴욕

증시는 랠리를 재개했다. 다우는 세

자릿대로 올라 0.54% 상승했고

S&P500은 장중 1% 넘게 오르기도 했

다. 1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10bp 급

락한 2.50%로 1주일만에 최저로 떨어

졌다. 달러인덱스는 0.84% 떨어져 사

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스티븐 리치우토 미즈호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FOMC 전망의 어

조가 다소 비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 칼 샤모타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

트 시장 전략부 디렉터는 "연준이 글

로벌 금융시장을 기록적 수준으로 끌

어 올린 경제 안도랠리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번주 각국 통화에 막대한 달러 롱포

지션이 쌓였다가 완전 후퇴모드로 가

고 있다"며 "달러가 크게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kirimi99@news1.kr

FOMC, 완화적인 금리인상…
"물가 2% 상한 아니다"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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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박근

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결정되면서 각 정당이 대권을 향한 본

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했다.

여당이 없는 5당 체제에서 치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대선 후

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지은

상태다. 이에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신발 끈을 동여매고 대권을 향한 총력

전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과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우위를 끝까지 어어갈지, 아니면 반기

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황교안 대

통령 권한대행까지 불출마를 선언하

면서 보수 1위 후보를 잃은 보수층이

대반전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아울러 개헌을 고리로 한 반(反)패

권주의 연대가 현실화될지 여부가 향

후 대선레이스에서 주된 변수가 될 것

으로 보인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 확정 시점은

바른정당이 오는 28일로 가장 빠르다.

이어 한국당이 31일, 민주당이 4월 3일

또는 8일(결선투표시), 국민의당이 4

월 4일 각각 확정된다. 

대선이 '본고사'라면 각 정당은 당

내 경선이라는 '예비고사'를 치러야 한

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경선은 완전

국민경선으로 치러지며 모바일 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

종 현장투표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진행

된다. 1차 경선에서 50% 득표율이 넘

는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게 된

다. 

한국당은 2단계 '컷오프' 방식으로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오는 18일 1차 '

컷오프'에서 6명을 확정한 뒤 20일 2차

'컷오프'를 통해 본경선에 나설 4명의

후보를 결정한다. 본 경선은 책임당원

을 대상으로 한 전국동시투표 50%, 일

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50%로 진행된

다.  

국민의당은 1인 1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1~3위를 본선 경선 후보로 선

출한 뒤 오는 25일부터 전국을 순회하

며 7번의 현장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

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현장투표

80%,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바른정당은 국민정책평가단 투표

40%, 당원선거인단 투표 30%, 일반국

민 여론조사 30%안을 최종 경선룰로

확정한 상태다. 

현재까지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될 것이라는 전

망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나친

낙관론을 견제하면서 '최순실 국정농

단' 파문과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앞

세워 지금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현재의 분

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14일 민주당을 제외한 이들 3

당이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하

면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의 반대로 실제 개헌

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개헌을

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헌 연대를 바탕으로 현재 지

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

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패권주의 대 반패권주의'의

프레임을 내세워 양자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

다. 

문제는 개헌을 고리로 한 반패권주

의 연대에 누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

다.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

다. 이에 실제 연대가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

다. 

ykjmf@news1.kr

5월 9일 장미대선 확정…정치권, 대권 담금질 본격 시작
오는 28일 바른정당 시작으로 늦어도 다음달 8일 후보 확정

민주 우위유지, 보수대반전, 반패권주의 연대 변수

대한민국국회의사당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인 지난 15일 오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준

표 경남지사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16일 종합편성채널 MBN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얼미터가 공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황 대행의 지지층 중 32.4%가 홍 지사

에게 흡수됐다. 

이에 3%대에 머물던 홍 지사의 지지율은

7%선을 넘어섰다.     

지지층 중 14.9%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11.6%는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으로, 8%는 남

경필 경기지사 지지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유승민 바

른정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동한 지

지층 역시 각각 5.3%, 3.7%, 3.6%인 것으로 조

사됐다.      

다만 대선 주자들의 순위에는 큰 변동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대행을 제외한 차기대선 다자구도에서

는 야권 유력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7.1%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2위는 안 지사(16.8%)가, 3위는 안 의원

(12.0%)이, 4위는 이 시장(10.3%)이, 5위는 홍

지사(7.1%)로 조사됐다.     

그 뒤를 유 의원(4.8%)과 심상정 정의당 상

임대표(4.1%), 손 의장(1.8%), 남 지사(1.8%)

가 따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성인남녀 1015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걸기(RDD) 방식

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서 ±3.1%포인트였다    

jh.lee@news1.kr

黃지지 32.4%는 홍준표, 14.9%는 안희정, 11.6%는 안철수로

홍준표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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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유기림 기자

= 검찰이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

는 검찰로부터 소환날짜를 통보받은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

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21일 오전 9시30분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다.

손 변호사는 이에 앞서 오전 9시쯤

오전 법조 출입기자단에 연락해와 "소

환일자가 통보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

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영상녹화

와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해서도 협

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 탄핵심판 당시 소극적 대응으로

여론 조성에 불리했다는 판단 아래 이

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방침

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손 변호사

는 "앞으로는 언론에 최대한 소상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대적인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도 다시

꾸리고 있다. 

정장현·채명성·위재민·서성건

변호사는 선임계를 이미 냈고, 손범규

·황성욱 변호사는 15일 선임계를 제

출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 박 전 대통

령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이었

다. 향후 상황에 따라 변호인단을 추

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재

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변호인단

합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최 전 수석은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임명됐으나 한 달

여 만에 직에서 내려왔다.

cho84@news1.kr

'21일 소환'…朴측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적극 응할 것" 입장 밝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청와대를 떠난 12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박근

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청와대나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

택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현 수

사단계에서큰 의미가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삼성동 자

택은 필요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

소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그 자체

가 목적이 아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증거수집이 중요한 목적인데 지

금은 수사가 정점으로 가고 있다"며

압수수색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압수수색 필요성이 높지 않

다는 뜻이냐'는 질문엔 "아시다시피

소환통보를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소

환에 응해 준비하는 입장에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서 꾸준

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점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세월호 7시간의 행적 규명 등을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

견도 여전하다. 

앞서 검찰과 특검팀은 청와대의 반

대로 압수수색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1기 특수본의 경우 청와대가 내어준

자료만 받아오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

한 소환이 임박한 만큼 직접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

다. 

이르면 3월말, 늦어도 대선 공식 선

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17일까지는 수

사를 마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에 따른 물리적

인 시간·수사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 반발이 예상

되는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의 실효성

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미 확보된 물증만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

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있다는 분석

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서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박 전 대

통령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힌다. 또 특검팀 수사까지

거치면서확보된관련자 진술도 있다.

여기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사

유서에 서명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

흥렬 경호실장의 사표를 황교안 대통

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반려하면

서 영장 집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다만, 이 같은 판단이 자칫 소환조사

가 무산될 것만을 우려한 결과라는 관

측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강

제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 측의 심기

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사불응의 명분을 차단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농단의 남은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

상 포기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

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에서라

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혐의뿐

만 아니라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은 우 전 수석의

근무지이기도 하다.

더욱이 특검팀 역시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대

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생성된 청와대의 각

종 문서가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간 봉인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도 쏟아지고 있다.  

각종 문서 폐기 및 반출 우려 가능성

도 언급되면서 검찰이 서둘러 압수수

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이다. 자택으로 국정농단과 관련

한 문건 등이 옮겨졌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cho84@news1.kr

청와대 압수수색 큰 의미 없다…남은 증거마저 폐기우려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청

와대는 16일 최순실씨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부

터 올해 2월까지 문서 파쇄기 26대

를 사들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수

사 단서 파기 목적으로 새로 구입

한 게 아니라 노후된 파쇄기를 교

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가 문서 파

쇄기를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

마디로 사실무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의혹이라는 게

전혀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문서 파쇄기 26대를

사들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

직적인 증거 인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

에선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

인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서 파쇄기 교

체 주기는 11년으로 이번에 교체

된 대상은 노무현 정부 때 구입한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매 정부마다 상시 비치되는 문서

파쇄기는 고장난 것을 포함해 약

180대라고 한다. 

정 대변인은 "비품이라 정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썼는데 너무 오

래돼 소음도 나고 해서 도저히 사

용 못하겠으니까 교체한 것"이라

며 "교체할 때는 다음년도 구매 계

획 예산을 편성해서 조달청을 통

해 구매한다"고 알렸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입한

문서 파쇄기가) 김대중 정부 때는

19대, 노무현 정부 때 97대, 이명박

정부 때 27대, 박근혜 정부 때 39대

"라며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정부와 관계없이 이어지면

서 사용하다가 연한이 되면 교체

하고 한 횟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6년의 경우는 전년도

작성된 구매 예산에 따라 17대를

구매했고, 2017년의 경우에는 역

시 전년도에 작성된 구매 예산에

따라서 12대를 구입했다"며 "2016

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모두

29대가 구매된 것"이라고 덧붙였

다.

다만 최순실씨의 케이(K)스포

츠재단 인사 개입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뒤인 지난해 9월27일부터

지난 2월까지 구매한 문서 파쇄기

수는 26대가 맞다고 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2016년 2월 이후

부터 2017년 2월까지가 29대이고,

(지난해) 9월 이후가 26대"라며 "

모든 게 전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구입된 것)"라고 설명했다. 

girin@news1.kr

청와대 증거인멸 의혹 정면 반박
"문서파쇄기 노화되서 교체된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검 "압수수색,초기 증거수집 목적…지금은 수사정점"

우병우·세월호7시간 관련 증거 확보는 이대로 끝?

"노후파쇄기 교체…이어 사용하다 연한되면 교체"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26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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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시계'에 맞춘 사드?…이달 내 전개 완료 관측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가 지난 6일 이동식발사대 2기를 시작

으로 관련 인력까지 한반도에 속속 도

착, 이달 안으로 한반도 전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 공여와 기반 시설 작업 완료

전에 사드와 관련 인력이 전개되면서

오는 5월9일대선일 이전에 성능 점검

을 완료, 실전 배치를 할 것이라는 관

측이 제기된다. '대선 시계'에 맞춰 사

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16일 "사드

관련 장비와 인력이 오산기지를 통해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드 관련

장비는 대다수 이동식 완전체이기 때

문에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

아 3월 안에 전개가 완료될 것으로 보

인다"고 말했다. 

사드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X-

밴드레이더(AN/TPY-2), 요격미사

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 냉각

기 등으로 구성된다.

장비의 수송도 중요하지만 관련 인

력이 도착한다는 것은 경북 성주에 배

치되기 전에 사드의 성능 점검이 이뤄

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사전 테스트

를 완료한 후 그대로 부지에 옮겨놓기

만 하면 실전운용이 가능할 만큼 속도

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 양국은 사드와 인력 전개에 속

도를 내면서 관련 절차 또한 일사천리

로 진행중이다. 

국방부는 성주 부지와 관련한 환경

영향평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

이다. 롯데측과 국방부의 토지 교환계

약이 올해 2월 성사된 점을 놓고 보면

계약 완료 전부터 평가를 실시한 것이

다.

한미가 사드 운용에 필요한 부지 크

기, 건물, 기반 공사 등에 대한 '기본설

계'가 완료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

어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한미 양국

의 기본설계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선

정 후 개발계획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사계

절의 변화에 따라 개발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요소라는 지적이

다. 그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방부는 기존 성주골프장 또

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완공

됐기 때문에 기존 건물들을 이용한다

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조심스

레 내비쳤다.

또한 사드 배치에 필요한 소규모 신

축 시설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보통의 환경영향평가 기

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

다. 

이러한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선 전 사드를 배치하자는 양국의 '이

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

지만 절차 축소 논란과 해당 지역 주민

들의 반발 등이 남은 변수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체계의 구제적인 전

개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

다. 

playingjo@news1.kr

1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오산미군공군기지 정문 앞에서 사드저지 전국행동과 사드반대 탄저균 추방
평택시민행동이 연 사드 레이더 반입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있다

한미, 사드 배치 속도전 vs 절차상 문제·주민 반발 관건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중국

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제주 크루즈

관광시대가 사실상 휴식기에 접어들

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크루즈

를 이용해 제주에 입도한 관광객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오는 6월까지 중국

발 크루즈의 제주 기항 일정은 모두

취소 됐다.

전날 오전 7시 1박2일 일정으로 제

주를 방문한 코스타 아틀란티카호가

중국인 1100여명을 싣고 16일 낮 12시

제주를 떠난 게 마지막이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703회 크루즈

가 제주항에 기항하면서 1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들어 16일 현재까지 크루즈가 78

회 기항해 관광객 17만1527명이 제주

에 다녀가면서 목표치의 11% 수준을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 관광이 금지되

는 시점인 16일부터 제주를 기항하는

중국발 크루즈가 뚝 끊기면서 전년도

6500억원 규모에서 1조원까지 크루즈

시장을 키우겠다는 제주도의 꿈은 무

너지게 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6개선사에서 192회 기항을 취소했다.

16일부터 6월까지 코스타 선적의

코스타세레나호와 코스타이틀란디

카호가 52회, 코스타 포츄나호가 15회

, 다음달 3일부터 8월까지 차이니즈

아이산 크루즈가 28회, 12월까지 스카

이씨 골든에라호가 62회(강정항 7회

포함), MSC리리카호가 34회(강정항

3회 포함) 일정을 취소했다.

앞으로 6월까지는 중국발 크루즈

기항 일정이 전면 취소된 가운데 이

후 예정된 일정 역시 중국의 지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나마 월드와이드(세계) 노선과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노선이 21회 예

정돼 있어 17일에는 셀러브리티 밀레

니엄호(9만1000t)가 제주를 찾을 예

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크루즈 관광객 120

만9106명 중 중국인 비중이 무려

97.1%(117만4446명)를 차지한 만큼

앞으로 크루즈 관광은 사실상 침체기

에 접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로 인해 관련 업계가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도는 크루즈 선사 측이

일방적으로 제주기항 일정을 취소하

더라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다.

더욱이 오는 7월 개항하면서 178회

크루즈가 운항될 예정이었던 강정항

역시 기항 취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

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

수축경제위원회 임시회에서는 제주

기항을 취소하고 있는 크루즈 선사들

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

이 나오기도 했다.

고태민 의원은 “크루즈 선사들이

일정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물리거

나 향후 선석 배정을 후순위로 두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크루즈 선사

들은 이런 조치가 없으니 제주에 오

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일방적 취소 조치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asy0104@news1.kr

제주 크루즈 150만명 시대 꿈 물거품…사실상 휴식기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고

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문제와 관련 한중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미 먼저 협

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

은 16일 세종연구소가 개최하는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공개

한 발표문을 통해 "사드 문제를 포

함해 전략적 이슈에 대해 중국과

의 마찰이 있지만 미중이 이 문제

를 먼저 협의하도록 하면서 갈등

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미중의 전

략적 이익을 고려해 한미동맹 강

화와 한중관계 발전의 조화를 위

한 한미, 한중 신뢰 구축이 중요하

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모니터링 시스

템 등을 도입해 사드가 중국의 이

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

달하고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또 "미중간 개별 사

안들이 전략적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에도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들이 연루되는 것을 방지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포럼에 참석한 김현

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차기 정부

의 대미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문

을 통해 "한미동맹의 존재는 중국

이라는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미 3자 협의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해

북미대화는 매우 중요하며 쉽게

이뤄지지 않는 북미대화를 중재

할 중재자의 역할을 중국이 아닌

한국이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간 협상 이슈를

확대하고 북한이 중국 영향권에

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북관계와 통일이라는 주요 이

슈를 한미동맹이 새로운 어젠다

로 끼워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을 고려해 한

미중 회의에서 북한 급변 등에 대

해 논의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

동안 중시되어왔던 한미중 회의

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기여하

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greenaomi@news1.kr

"사드 문제, 미중이 먼저 
갈등 줄이도록 하라"…전문가

한국관광 금지령이 내려진 15일 중국발 마지막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를 타고 온 중국 관광객들
이 제주시 제주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제주관광을 위해 나서고 있다

16일 크루즈 이용 관광객 전무…올 말까지 192회 기항 취소

이태환 센터장,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서 주장

김현욱 교수 "북핵 해결위해 남북미 3자협의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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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몰락 초래한 '불통의 리더십' 4년…실패의 반면교사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

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취임 당시 '소통과 통합'을 표방했

던 박 전 대통령이 '강제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쓴 근본적인 원인은 '

불통과 분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오랜 은둔

생활 속에서 폐쇄적인 비선조직에 의

존했고, 이러한 정치스타일은 대통령

에 취임한 이후 국정운영 스타일로 고

스란히 이어졌다. 국가를 사유화해 국

가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

태는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

박 전 대통령과 40년의 인연을 이어

온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발

언, 인사내용 등을 사전에 받아보고 국

정에 개입했으며, 이를 사적 이익을 도

모하는 데 악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식라인과 대면하지 않고 대신 '최순

실'이라는 사인(私人)과 국정을 논의,

최씨의 국정전횡을 사실상 방조했다

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박 대통령은 긴밀한 소통을 나

눠야 할 내각과는 '대면보고' 없이 일

방적 통치스타일을 고수했다. 조윤선

·김규현 전 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청

문회에서 "독대한 적이 없다"고 증언

할 정도로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조차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경

우가 드물었다. 그리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할 국무회의는 받아 적기만

하는 '수첩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불통 철학'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방

송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신년 기자

회견에서 '대면보고'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 나오자 장관들을 돌아보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며 대면보

고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은 대

통령 앞에 직언할 수 있는 참모진의 부

재 속에 더욱 증폭됐다. 박 전 대통령

곁엔 왕실장(김기춘 전 비서실장), 왕

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언로를

차단했고, 이재만 전 총무·정호성·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

방'이 청와대를 '구중궁궐(九重宮闕)'

로 만들었다. 

측근들은 결국 박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몰락의 운명을 맞게 됐다. 김 전

실장과 안 수석, 정 비서관은 구속 기

소됐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을 조사를 받았다. 한때 '좌(左)병

우, 우(右)기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 실세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

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검찰조사를

받았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

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됐다. 

또한 소통 없이 측근들만 중용하다

보니 인사에서도 난맥상이 그대로 드

러났다. 김용준, 문창극, 안대희 등 총

리후보자뿐 아니라 김종훈, 김학의,

김종훈, 김병관, 김명수, 정성근  등 장

차관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 도중하차

했다. 취임 첫해엔 윤창중 청와대 대

변인이 미국 순방 중 '성추문'으로 옷

을 벗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

보수인사들의 무덤'이란 얘기가 나왔

다.

박 대통령의 소통부재 속에서 일방

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은 '사회적·정

치적 갈등'만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세월호 진상조사, 동남권 신공항,

사 드 (고 고 도 미 사 일 방 어 체 계

·THAAD)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갈등은 진

보-보수간 대립을 넘어 지역갈등으로

확산됐고,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와

의 갈등도 증폭됐다.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고 헌법재판

소가 탄핵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박 전 대통령의 '비공식 소통' 스타일

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1월1일엔 공식적인 기자회견

대신 청와대 기자들을 불러 '비공식 회

견'을 가졌고, 지난 같은 달 25일엔 인

터넷 매체인 '정규재 TV'와 기습 인터

뷰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했다.

검찰과 특검의 공식적인 '대면조사'는

받지 않았고, 한때 헌재에 출석해 자신

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

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불통 스타일'은 진

보 진영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보수층

만을 껴안았고, 이는 '보수-진보' 진영

간 갈등을 확대, 국론분열을 낳았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

하는 순간까지도 '촛불과 태극기'로 대

표되는 진보와 보수 진영은 서로 대치

하며, 정국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우

려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birakoca@news1.kr

비선의존·인사난맥·사회갈등 초래

독대 靑수석·장관 없고…소통과 포용 '실종'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이 국

회선진화법을 개정해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에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안이 처

리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개정안은 쟁점법안 신속처리 요건을 현 180

석에서 과반(151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직권

상정 요건을 늘리는 안, 특정 증인·참고인 채

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안건조정제

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14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말을 종합하

면 이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되 다만 법 적용을 21대 국회

부터 적용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뉴스1과

의 통화에서 "당장이 아니라도 선진화법을 개

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개

정을 정략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 시행 시

기를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적용한다고 논의했

다. 말 그대로 합의되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선진화법 개정에 다소 부정적인 입

장을 보여온 자유한국당도 21대 국회 적용 방

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3월 임시국회에

서 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지금

까지 제1야당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아 지금 선

진화법을 개정하면 숫자에 의거해 마구잡이

로 할까 걱정이 앞선다"면서도 "지금은 어느

당이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됐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하더라도 21대 국회, 즉 어느 당

이 집권할지 모르는 상황, 유불리가 없는 상황

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말했

다. 

선진화법은 쟁점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

의 3(180명)이상이 동의해야만 법안을 본회의

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18대 국회

당시 '최루탄', '쇠사슬', '전기톱'까지 등장하

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지속되자 다수당의 법

안 날치기를 막는다는 취재로 지난 2012년 도

입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무게를 둔 선진화법으

로 인해 각종 법안 처리가 정체되면서 이를 개

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의 4당 체제에서 합의를 이루기가 더 어려워 '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자 개정 목소리도 높

아지고 있다. 

현재 선진화법 개정은 국민의당과 바른정

당이 주도하고 있다.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했

던 민주당과, 촉구했던 한국당이 박근혜 대통

령 탄핵으로 상황이 바뀌면서 개정에는 동의

하지만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가능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두어서 하반기 국회에 적용했으

면 좋겠지만 각 당이 유불리를 따지니 아예 21

대 국회부터 하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그렇

게라도 하는 게 차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도 "선진화법이

잘못돼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

황이라 고쳐야 한다. 다만 적용 시기를, 필요

하다면 21대 국회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4당 원내수석들은 15일 회동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한 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선진화

법 개정안을 이날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도 갖

고 있다. 

개정안은 쟁점법안 신속처리 요건을 현 180

석에서 과반(151석)으로 낮추는 방안이 핵심

이다. 이외에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3가지로 제한됐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인사청문

회, 국정감사·조사를 안건조정위 제외 대상

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

인다.

letit25@news1.kr

4당,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합의…21대 국회 적용 공감대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당 "하더라도 유불리 없는 21대 국회서 시행" 

쟁점법안 신속처리 요건 '180석→과반 완화' 골자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양석 바
른정당,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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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리어츠 FA 시장에서 분주한 움직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

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그 어

느 때보다 바쁜 오프시즌을 보내고 있

다. 패트리어츠는 수퍼볼 2연패를 겨냥

하듯 챔피언십에 걸맞는 로스터를 꾸

리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패트리어츠는 프리에이전트 시장이

열리자마자 거물급 선수들을 연이어

영입하고 있다. 동시에 기존 선수들 중

에서 꼭 잡아야 하는 선수들과는 재계

약을 체결하면서도, 떠나 보낼 선수들

은 속속들이 다른 팀을 찾아가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패트

리어츠 로스터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

났다. 지난 일주일 동안 패트리어츠가

가장 잘한 일을 꼽아 봤다.  

마텔러스 베넷 자리를 드웨인 앨런

으로 교체

베넷은 지난 시즌 가장 인기가 많았

던 패트리어츠 선수 중 한 명이다. 유

쾌한 성격으로 팬들과도 소통하고, 실

력면에서도 랍 그롱코스키의 빈 자리

를 충분히 채웠다. 그러나 베넷은 수퍼

볼 우승에 기여한 만큼, 시장에서 충분

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 

패트리어츠는 베넷을 떠나 보내는

대신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앨런을 영

입했다. 패트리어츠는 앨런과 드래프

트 6라운드 선택권을 얻는 대신 콜츠에

드래프트 4라운드 선택권을 줬다. 

올해 27세인 앨런은 베넷보다 젊은

선수이면서 계약 잔여 기간 동안의 연

봉은 베넷이 요구하는 연봉의 절반 수

준이다. 앨런은 앞으로 3년 동안 1,740

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베넷은 팩

커스와 계약을 했지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고 수준의 코너백 영입

패트리어츠는 아직 샐러리캡에 여

유가 있기 때문에 스타급 선수들을 영

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프

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최고 코너백을

영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빌스에서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코너백 스테픈 길모어가 자유

계약 신분이 되자마자 패트리어츠와

계약을 맺었다. 26세인 길모어는 5년

동안 6,5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패

트리어츠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길모어가 합류하면서 패트리어츠는

세컨더리 수비에 여러 변화를 줄 수 있

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현재 패트리

어츠의 넘버1 코너백인 말콤 버틀러를

트레이드할 수도 있고, 자유계약 선수

로 풀어줄 수도 있다. 대신에 버틀러를

영입하는 팀은 패트리어츠에 드래프트

1라운드 선택권을 줘야 한다. 만약 패

트리어츠가 버틀러와 길모어를 동시에

보유하면 NFL 최고의 패스 수비를 구

축하게 된다. 

듀론 하먼, 앨런 브랜치와 재계약

하먼은 코너백과 세이프티 포지션

을 번갈아 소화하며 패트리어츠에서

지난 4시즌 동안 63경기를 뛰었다. 패

트리어츠는 하먼과는 재계약을 하고

(4년-2,000만 달러) 로건 라이언(타이

탄스, 3년-3,000만 달러)은 떠나 보냈

다.

패트리어츠는 디펜시브 태클 브랜

치와도 2년-1,200만 달러에 재계약을

했지만 크리스 롱, 자발 쉬어드, 바케비

어스 밍고 등 다른 디펜시브 라인 선수

들과는 작별을 고했다. 

패트리어츠는 돈이 없는 팀이 아니

다. 기존의 선수들과 재계약을 할 수 있

는 여력이 있지만, 패트리어츠가 수퍼

볼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선수

들과 계약을 다시 맺지는 않는다. 

브랜딘 쿡스 트레이드로 영입

언론에서 패트리어츠가 길모어를

영입했다고 보도하고 있을 때, 패트리

어츠는 세인츠와 또 다른 거물급 선수

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었다. 불과 23

세의 나이로 벌써 1,000 리시빙 야드를

두 시즌이나 기록한 쿡스가 그 대상이

었다.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 1라운드 선

택권만을 주고 쿡스 트레이드에 성공

했다. 쿡스는 랜디 모스 이후로 패트리

어츠가 보유하게 된 가장 뛰어난 와이

드 리시버다. 다른 주전급 선수의 누수

없이 드래프트 선택권만으로 쿡스를

영입한 패트리어는 단숨에 NFL 최고

의 공격력을 갖춘 팀이 되었다. 

jsi@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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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명의, 이재상, 맹선호 기자

= '추추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

가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박병호

(31·미네소타 트윈스)도 여섯 경기 연속 안

타로 쾌조의 타격감을 선보였다. 

추신수는 15일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

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클리블

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 2번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삼진의 성적을 냈다.

올해 9번째 시범경기 만에 처음으로 2안타

경기를 펼친 추신수는 타율이 0.125에서

0.211(19타수 4안타)로 소폭 상승했다. 

2017시즌을 앞두고 다소 침체됐던 추신수

의 방망이는 1회부터 호쾌하게 돌아갔다.

0-1로 밀리던 1회말 무사 1루에서 상대 선

발 트레버 바우어에게 2루 방면 내야 안타를

뽑아냈다. 

추신수는 1-7로 크게 뒤지던 3회말 1사 1루

에서 이번에는 좌전 안타를 터트렸다. 바우어

의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82.6마일(약 133㎞)

짜리 커브를 부드러운 밀어치기 스윙으로 연

결했고, 1루 주자 카를로스 고메스를 3루까지

보냈다. 

추신수는 바우어의 폭투 때 2루까지 갔지만

후속타 불발로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그는 5-8로 추격하던 4회말 2사 1루에선 헛

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6회 수비에서 제러

드 호잉과 교체됐다.

박병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센추

리링크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세인트루이

스 카디널스와의 시범경기에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4일 필라델피아전부터 이어져온 연속

경기 안타수를 '6'경기까지 늘린 박병호의 타

율은 0.400(25타수 10안타)이 됐다.

박병호는 첫 타석부터 안타를 뽑아냈다. 그

는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상대 선발 마이크

리크의 공을 받아쳐 중견수 방면 안타를 터트

린 후 후속 타자인 조 마우어의 좌익수 방향 2

루타 때 득점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안타를 생산하진 못했다.

박병호는 이어진 타석에서 외야 뜬공과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결국 7회말 대타 맷 헤이그

로 교체되면서 이날 경기를 마쳤다.

경기에서는 미네소타가 8-0으로 이겼다.

미네소타는 시범경기 10승(6패)째를 거뒀고,

세인트루이스는 11승6패가 됐다.

김현수(29·볼티모어 오리올스)는 안타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몸에 맞는 공으로 7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이어갔다.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 레콤파크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시범경기에서

김현수는 3번 좌익수로 선발 출전, 2타수 무안

타 1사구 1삼진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출

루했다. 1회초 1사 3루에서 피츠버그 선발 제

이미슨 타이욘의 투구가 김현수의 발등을 때

렸고 김현수는 7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후엔 침묵했다. 그는 두 번의 타

석에서 모두 범타를 기록한 뒤 6회말 대수비

아네우리 타바레즈와 교체됐다. 볼티모어는

선취점을 내고도 5-6으로 패햇다. 

maeng@news1.kr

추신수 멀티히트…박병호 6G 연속 안타

브랜딘 쿡스의 합류로 패트리어츠는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갖추게 되었다

황재균·최지만 대수비 출전 무안타…김현수 2타수 무안타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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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67.7777
1.800.473.1922

코리아 여행사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간판 및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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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
랍니다. N 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알뜰 나눔터 안내 

사업의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광고 마감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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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렌트 및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지압가게 매매합니다.
사우스케롤라이나

T. 404-397-4804

카운터 보실 분
플래밍햄에 있는 드라이클리닝

픽업스토어(오피스 빌딩안에 위

치)에서 카운터 보실 분 구함.
3/24-3/31(오전 8:30-오후 2시
까지), 좋은 보수
T. 774-278-1444

지압가게 매매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교육기관 에듀

보스톤에서 회계 직원을 구합니다.

- 회계학 전공자 

(또는 관련 전공자, 경영, 경제)

- Quickbook 사용가능자 우대

- 엑셀 사용가능자

- 영어/한국어 필수

- 보수 : $40K

- 문의 : 617-254-1117, 

myung@eduboston.com

- 지원을 하실 분은 위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오

3/24

SAT/SSAT/ACT/TOFEL 21년 전문지도
현직 고교 SAT/AP 영어교사
확실한 효과 보장 T. 781-392-8505

4/7

정식 지압가게에서 지압사 구함
사우스케롤라이나
T. 678-267-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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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 담배 전래 역사

우리나라(한국)에 담배가 전해진 것은 4백

년 정도라고 합니다.

혹자는 그 시기를 1616년이나 1618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최초의 실학자인 이

수광이 1614년 작성한<지봉유설>에는 "담파

고(담배)는 풀이름인데 남령초(南靈草)라고

도 불린다. 근래에 일본으로부터 왔으며…현

재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심는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책을 쓴 1614년 당시에 이미 사람들이 담배

를 많이 심는다고 하니 그 이전에 담배가 전해

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담배는 초기에는 약초로 인식되어 남쪽에

서 전래되어 온 신비스러운 풀이라는 뜻으로 '

남령초(南靈草)'라고 불리었다가, 담배의 영

어 표기 토바코(Tobacco)가 일본에서 따바꼬

가 되었고, 그것이 조선에 전래될 때 발음이 그

대로 전해지면서 담파고(淡婆姑), 담박괴(淡

泊塊)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담배는 일본으로 부터 전래가 되었는

데 그 때가 임진왜란의 시기였습니다. 다른 전

쟁도 그렇지만 특히 임진왜란 전후의 시대적

인 변천이 그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시대상의

내용을 언급해 과거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로 표현하는데 그 구분이 역시 담배의 영향이

지대하였기도 합니다.

당시의 담배는 사화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였기도 하였죠. 담뱃대 길이에 따

라 신분이 차이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고 담배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나 권위, 양반의 신분을

나타낸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란 내용은 결국 시기적으로

임진왜란이 있기 전의 시대를 지칭하기도 합

니다.

한국 흡연량 일평균 25개비…흡연자, 인구

의 23.9%

한국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과 흡연자

비율이 세계 평균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드

러났다.

2014년 1월 8일자 미국의학협회저널

(JAM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호주 멜

버른대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187개국을 대상

으로 32년간(1980~2012년)에 걸친 15세 이상

흡연인구와 흡연량 등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

균 흡연량은 17.7개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5개비로 세계평균치보다 41% 가량

많았다. 한국의 흡연자 비율은 2012년 전체 인

구의 23.9%를 차지해 전 세계 평균 18.7%를 넘

어섰다. 

한국 남성의 흡연율은 41.8%로 전 세계 평

균인 31.1%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한국의

전체 흡연자 수는 996만명으로 1980년 845만명

보다 150만여명 증가했다. 

연구팀은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러

시아 등과 같이 흡연인구 비율이 높으면서 동

시에 흡연량이 많은 국가에서는 건강에 심각

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187국의 흡연율은 1980년 25.9%에서

2012년 18.7%로 줄었다. 다만 인구 증가로 인

해 흡연자 수는 7억267만명에서 9억6731만명

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담배 소비량은 4조9581억개

비에서 6조2460억개비로 늘었다. 다만 흡연자

한 명이 하루에 소비하는 담배는 18.8개비에서

17.7개비로 줄었다.

연구팀은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

만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 연간 570만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각국이 흡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흡연과 암 이환률 

행복 조건을 묻는 설문지로 질문하는 중에

'일생 중에 참된 행복의 최대 최고의 조건은 무

엇인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답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것은 '

건강 장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건강이야말로 최대 최고의 축복이요

건강 장수야말로 삶의 보람을 만끽할 수 있습

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부귀영화와 고관대작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래 <도표 1>은 한국인의 흡연과 암 발생

위험도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도표 1> 한국인의 흡련과 암 발생 위험도

비흡연자를 (-1)로 보았을 때 간암은 1.2배

이고 식도암 3.6배이고 폐암은 4.6이며 흡연시

담배 연기를 직접 쏘이는 구강 후두암은 최고

치인 6.5배입니다.

담배와 술 그리고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수

와 사망률을 계산해보니 아래 <도표 2>와 같습

니다. 특히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곧 흡연입

니다.  

담배가 전체 사망률의 63.7%를 차지한다는

것은 담배의 위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

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원인      사망자수(명)      사망률%

담    배 450,000 63.7%

알코올 110,000 15.4%

사   고 50,000 7.2%

코카인 3,400 0.5%

헤로인 2,500 0.4%

<도표 2> 5일 금연학교 제공  

이것을 계속 흡연으로 인한 몇몇 국가별 사

망자 수<도표 3>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물론

인구수로 보면 한국같은 작은 나라가  1년에

담배 때문에 3만여 명이 사망한다니 참으로 두

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흡연률이 높고 인구도

많은중국같은나라는 100만여 명이 넘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

* 중국     -     약  100만명

* 인도     -     약   70만명

* 미국     -     약   40만명

* 소련     -     약   40만명

* 영국     -     약     5만명

* 한국     -     약     3만명 

* 호주     -     약     2만명   

<도표 3>

그러기에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담배

와의 전쟁에서 '담배는  마약이다'라고 선전포

고를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다.

끝마쳐요 우리! 흡연을

시작해요 우리! 금연을

보스톤 새생활 센터담배는 마약이다!



'추리의 여왕' 권상우X최강희 
강렬 포스터로 치명 추리극 예고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추리의

여왕'의 2차 티저포스터가 공개됐다.

KBS2 새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극본 이성

민/ 연출 김진우 유영은) 측은 15일 강렬한 레드

톤의 2차 티저포스터를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2차 티저포스터는 매혹

적이고 정열적인 붉은 색감으로 강렬한 첫인상

을 남긴다. 이와 함께 마약반의 에이스 형사 완승

(권상우 분)과 그와 함께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

결해나갈 추리퀸 설옥(최강희 분)의 감각적인 캐

릭터 대비가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특히 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빛을 발산

하고 있는 권상우의 뜨거운 카리스마와 미스터

리한 여인으로 변신한 최강희의 비밀스러운 손

동작 등 두 캐릭터의 특징을 절묘하게 포착해낸

티저 이미지는 '본능'적인 직감과 '이성'적인 추

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며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두 인물 간의 긴박한 공조수사를

암시하고 있다.

한편 '추리의 여왕'은 '김과장' 후속으로 내달 5

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nahee1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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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스타) 박건욱 기자 = 영화

‘아빠는 딸’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이 커지

고 있다.

윤제문, 정소민 주연의 ‘아빠는 딸’은 ‘

수상한 그녀’, ‘럭키’에 이은 또 하나의 코

미디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하루 아침에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

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아빠는 딸’

은 ‘수상한 그녀’와는 배우들의 2인 1역 연

기라는 공통점을, ‘럭키’와는 다른 인물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는 설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제작사 측은 “아빠와 딸이 서로의 삶을 대

신 살아보며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아빠는 딸’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코

미디로 온 가족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

”이라며 “이렇듯 최강 출연진의 열연과 파

격 연기 변신에 힘입어 웃음 폭탄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세대간의 화합과 이해의 과정을 그

리며 감동까지 선사할 ‘아빠는 딸’은 올 봄

, 또 하나의 레전드 코미디 영화로 등극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아빠는 딸’에는 윤제문, 정소민을

비롯해 신구, 이일화, 이미도, 강기영, 박혁권,

허가윤, 도희 등이 출연한다. 내달 13일 개봉.

kun1112@news1.kr

'아빠는 딸', 코미디 영화 계보 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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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한주간 시청률 순위

숫자 퍼즐 (Sudoku)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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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음원 차트 순위 10
01  KNOCK KNOCK 트와이스

02  Fine 태연

03  부담이 돼 (Feat. 휘인 Of 마마무) 정키

04  Rookie 레드벨벳

05  좋다고 말해 볼빨간사춘기

06  YESTERDAY 블락비

07  비가와 (Rain) 소유, 백현

08  봄날 방탄소년단

09  오랜 날 오랜 밤 악동뮤지션

10  노래 Zion.T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3월 19일 - 3월 25일 

●운수: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소중히 여

기고 충분히 즐겨야 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기고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 물 들어올 때에 노를 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풀릴

때에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애정:굳게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됩니다. 따

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문을 열어보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쥐띠 | 따뜻하고 정이 담긴 말로

●운수: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옛말을 기억하세

요. 먼저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핀 후에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금전: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지출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돈을 쓰지 않으려면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애정:같이 있으면서도 거리

감이 느껴지는 것이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9,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소띠 | 누울 자리를 보고

●운수:잠깐이라고 생각한 일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

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금전:투자에 있어

타이밍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느냐가 득과 실로 갈라지니 신중

해야 하겠습니다. ●애정: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힘들어지게 하는 방해요소가 생

깁니다. 마치 넘어가야 할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

토끼띠 | 타이밍이 아주 중요

●운수:이미 알려진 것보다 새로이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색다른 재미를 줄 것입니다. ●금전:그동안 노

력을 해 온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있어서도 희소식을 기

대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서로의 마음이 통하니 함께 하는 즐거움이 클 것입니

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기분 좋은 일도 생기겠습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

범띠 |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하는

● 운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하게

걸어온 사람에게 그 끝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애쓴 것에 대한 보상

이 주어질 것입니다. ● 금전:그간에 쌓아온 인맥이나 좋은 인간관계가 큰 힘을 발

휘합니다. 이득이 따라줄 것입니다. ● 애정:주변 사람들의 말은 그저 참고만 할 뿐

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2, 23일 길일. 24, 25일 주의. 

용띠 |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 운수:내가 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올 결과를 좌우하게 된

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세

요. ● 금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붙잡

고 있지 마세요. ● 애정: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습니

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이기에 더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1, 23일 길일. 22, 25일 주의.

뱀띠 |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 운수:자꾸 마음이 가고 신경이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

어도 참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

금전: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자 하

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 애정: 너무 내 생각만 고집하

지 마세요. 융통성 있게 제고해야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3일 주의.

말띠 | 참고 지나가는 것이

●운수:무언가에 쫓기듯이 바쁘게 달려오던 상태에서 벗어

나 한 숨 돌리게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멋진 미래를 준비하

도록 하세요. ●금전: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수지타산이

맞을 것입니다. ●애정:주위의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주어

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9, 25일 길일. 20, 24일 주의.

양띠 | 한 숨 돌리게

●운수: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거나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욕심이 나더라도 현

재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금전:일시적인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

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애정:지나치게 자신의 주

장을 내세울수록 둘 사이의 틈은 점점 커지고 멀어질 뿐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2일 길일. 20, 24일 주의.

닭띠 |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운수: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경청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

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금전: 소극적으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

로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애정:상대가

내 맘과 같기를 기대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3, 24일 길일. 19, 25일 주의.

원숭이띠 | 경청하고 배려하는

● 운수: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겠

습니다.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도움도 받습니다. ● 금전:기

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해야 거두어들이는 것

도 커질 것입니다. ● 애정:모임이나 행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행운

이 따릅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시간을 선물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2일 길일. 19, 21일 주의.

개띠 | 좋은 시간을 선물

● 운수:보이는 것이 큰 영향을 주는 때이니 조금만 신경 써

서 외모에 변화를 주세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금전:수입이 나아지는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

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해서 지갑을 여세요. ● 애정:산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떠나

보세요. 자연의 내음이 마음의 빗장을 풀게 해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5일 주의.

돼지띠 | 이미지 변신에

1 KBS1 뉸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26.8%

2 SBS 뉸 월화드라마(피고인) 24.3%

3 KBS2 뉸 주말연속극(아버지가이상해) 22.9%

4 KBS2 뉸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1.4%

5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17.0%

6 KBS1 KBS9시뉴스 16.2%

7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16.1%

8 SBS 뉸 K팝스타더라스트찬스 15.4%

9 SBS 뉸 순간포착 12.4%

10  SBS 그것이알고싶다 11.9%

1 KBS2 뉸 일일드라마(다시첫사랑)

2 KBS2 뉸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3 KBS1 뉸 일일연속극(빛나라은수)

4 SBS 뉸 일일드라마(사랑은방울방울)

5 MBC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6 SBS 주말드라마(우리갑순이)

7 SBS 뉸 월화드라마(피고인)

8 MBC 뉸 일일특별기획(황금 주머니)

9 MBC 뉸 월화특별기획(역적백성을훔친도적)

10  KBS2 수목드라마(김과장)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Tbo Play 주간시청률



(서울=뉴스1스타) 황미현 기자

= 윤여정과 이서진, 정유미의 이색

적인 조합은 나영석의 매직으로 날

개를 달 수 있을까. 

나영석PD는 인도네시아 발리에

서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신개념

예능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오는 24

일 첫 방송되는 '윤식당'은 공식화되

기 전부터 윤여정과 이서진, 정유미

의 조합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더욱이 '신서유기' 시리즈와 '신혼

일기', '삼시세끼' 등 국내에 없던 예

능 장르로 시청자들의 니즈를 정확

히 파악했던 나영석PD의 새로운 도

전이기에 어느때보다 관심은 더욱

증폭된 상황이다. 

'윤식당'은 세 사람이 발리의 한적

한 곳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모습

을 리얼하게 담아내는 프로그램이다

. 우선 발리의 이색적인 풍광은 각박

한 일상을 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달콤한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

다. 

뿐만 아니라 윤여정의 카리스마

와 이서진의 '투덜거림', 이 와중에

발생하는 이서진과 정유미 간의 달

달한 '케미'까지 예상돼 볼거리는 이

미 풍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대중의 니즈를 파악한 볼거리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색 조합

은 나영석PD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도하다. 매번 새로운 예능 포맷이 항

상 성공을 거뒀던만큼 이번 '윤식당'

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울 전망이다. 

제작진은 "이번 신규 예능에서는

복잡한 도시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색다른 일상을 담을 계획

이다. 누구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한적한 곳에서 나

만의 작은 가게를 열어보는 꿈을 꾸

곤 한다는 생각에서 이번 프로그램

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촬영지인 인도네

시아 발리의 인근 섬은 아름다운 자

연 경관과 한적한 여유로움으로 다

이버들과 여행객들 사이에서 천국이

라 불리는 곳이다. 그곳에서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가 작은 한식당을 내

고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

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식당'은 3일 금요일 밤 9시 20분

에 방송하는 '신혼일기'가 끝난 직후

첫 티저를 공개한다. '신혼일기' 후

속으로 오는 3월 24일 금요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할 예정이다.

hmh1@news1.kr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게이설에 종

지부를 찍었다.

김희철은 최근 진행된 KBS2 예능 프

로그램 '해피투게더3'의 '사우나 리턴즈'

편 녹화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셀프

사생활 폭로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이수근은 "김희철과 친해지면

굉장히 좋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고

, 김희철이 걸그룹들과 유난히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덩달아 떨어지는 콩고물

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

걸그룹의 생얼 영상 통화를 구경할 수

있다. 김희철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더라

"고 증언해 현장 모든 남성들의 눈을 반

짝이게 만들었다. 

이에 김희철은 "이래서 내가 남자 좋

아한다는 소문이 나는 것"이라며 스스로

금단의 문을 열어젖혀 폭소를 유발했다

. 그는 이어 스스로 혈기왕성한(?) 사생

활을 폭로하며 게이설에 종지부를 찍었

다. 김희철은 "나는 호감이 있는 여성에

게는 절대 편하게 다가가지 않는다"면서

돌연 함께 출연한 나라를 향해 "우리 아

직은 존댓말을 쓰자", "나라의 아버님은

내 장인"이라고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nahee126@news1.kr

'무도' 측 "재정비 끝, '대결! 하나마나'로 컴백 방송 시작"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무한도전'이 7주간의 재정비 시

간을 마치고 드디어 정상 방송으로

돌아온다.

오는 18일 오후 6시2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는 '대결! 하나마나'가 방송된다. 

'대결! 하나마나'는 '무한도전' 멤

버들이 평소 즐기던 게임이나 취미

생활을 자연스럽게 촬영한 것으로

시작됐으나 승부욕에 불탄 멤버들이

점점 더 큰 대결 종목들을 제시하면

서 끝없는 대결이 펼쳐지는 내용이

다. 

이번 방송에서는 '무한도전' 멤버

들이 쉬는 시간에는 모여서 어떻게

노는지, 누가 어떤 잡기에 능한지 등

평소 방송에서 잘 볼 수 없었던 모습

들이 빠짐없이 드러날 예정.

nahee1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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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보플레이 3월 1째주 시청률 BEST10

티보플레이 3월 1째주 신규 방송

티보플레이 금주 신규 영화

1 KBS 다시 첫사랑

2 KBS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3 KBS 빛나라 은수 

4 SBS 사랑은 방울방울

5 MBC 행복을 주는 사람

6 SBS 우리 갑순이

7 SBS 피고인

8 MBC 황금 주머니

9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10 KBS 김과장

1 루시드 드림 고수

1 KBS 완벽한 아내

2 KBS TV소설(그 여자의 바다)

3 KBS 아버지가 이상해

4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5 CJ 너의 목소리가 보여 4

'완벽한 아내' 신현준 등장으로 또 반전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완벽한 아내'가 또 한

번의 반전 엔딩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4일 밤 10시 방송된 KBS2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극본 윤경아/ 연출 홍석구) 6회에서는 첫사랑 차경우(신현

준 분)과 재회하게 되는 심재복(고소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

다. 

이날 심재복은 이은희(조여정 분)의 의미심장한 행보에 불

쾌감을 느낀 뒤 "그동안 나랑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 놓고 한

편으론 날 의심하고 있었던 저의가 뭔가. 남편 옛날 여친 쭈굴

스런 모습 보면서 쾌감 느끼려는 거 아님 도대체 뭔가"라고 분

개, 이은희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심재복의 추궁에 순순히 이혼과 별거를 인정한 이은희는 "

차경우와 왜 같이 사는 척, 사이좋은 척했느냐"는 심재복의 질

문에 쉽사리 말문을 잇지 못해 의심을 자아냈다. 이에 차경우

를 여전히 남편이라고 칭하고 그 역시 은희의 집에 나타난 것

으로 보아 진짜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고조되

고 있는 상황. 

또한 방송 말미 이은희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난 차경우가

단번에 심재복을 알아보는 모습이 그려져 '완벽한 아내' 다음

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nahee126@news1.kr

(서울=뉴스1스타) 김나희 기자 = 변 씨네 가족들에게 '아빠

분식'은 어떤 의미일까? 극중 김영철은 아내, 자식들과 함께 건물 1

층에서 분식집 '아빠 분식'을 운영, 3·4층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아빠 분식'의 의미는 남다르다. 삶의 터전임은 물론

아버지 김영철과 어머니 김해숙이 온갖 시련을 겪은 이후에 다시 일

으켜 세운 터라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라고. 한마디로 피와 땀, 눈물

이 서려있는 곳이다. 

'아버지가 이상해'의 관계자는 "아빠 분식은 변 씨 가족 간의 화합

과 가족애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한층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니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이는 특히 김영철과 김해숙, 두 베테랑 연기자들의 열연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뒷받침되는 중이다. 드라마의 중심을 담당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기에 두 부부의 활약에 더욱 기대가 높아

지고 있다.                                                            nahee126@news1.kr

'아버지가 이상해' 
"김영철 분식집은 가족애의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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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헤밍웨이와 쿠바 skyboston@hanmail.net

588회 

미지의 세계처럼 설렘으로 있었던 곳,

한 번쯤은 다녀오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유분방하던 대문호

헤밍웨이가 20여 년을 생활하면서 <노인과

바다>를 집필하며 만났다던 그 바다를 보

고 싶었다. 지난해 5월에는 <미 중부 문학

기행>을 하며 시카고 교외의 오크파크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한 헤밍웨이의 생가를

방문했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헤밍웨이

가 만났던 그 바다를 보러 쿠바로 향했다.

1961년 국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이루어진

쿠바와 미국과의 국교가 재개(2015년 7월

20일)된 지 2년이 되었다.

"헤밍웨이의 작품 중 1940년 스페인 내

란을 배경으로 미국 청년 로버트 조단을 주

인공으로 한 그의 최대의 장편 《누구를 위

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를 발표,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상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2차 세계대

전 후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발표한 《강을

건너 숲 속으로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1950)는 예전의 소설의 재판(

再版)이라 해서 좋지 못한 평을 얻었지만,

다음 작품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1952)는 대어(大魚)를 낚으

려고 분투하는 늙은 어부의 불굴의 정신과

고상한 모습을 간결하고 힘찬 문체로 묘사

한 단편인데, 이 작품으로 1953년 퓰리처상

을 받고, 1954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의사였던 아버지

와 성악가였던 어머니의 사이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헤밍웨이는 전형적인 부

유층 백인 가정에서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

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헌신적

이고 예술가적 기질이 풍부했던 어머니로

부터 문학과 음악을 배웠다. 그러나 아이

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던 어머니를 부담

스러워해서 종종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자

유분방했던 성격의 헤밍웨이는 고등학교

를 마치고 대학 입학을 포기하였다. 그는

그 이유로 아버지와 많은 갈등과 마찰을 겪

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서로 만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어쩌면 쿠바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급하지 않은 여유로운 성격과 너무도 잘 어

울렸을 법한 모습이 오버랩되어 스쳐 지난

다. 그는 너무도 자유분방한 성격에 첫 번

째 부인 해들리와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연

인 관계였던 파리 <보그>지 편집부장이었

던 폴린 파이퍼와 재혼했다. 그리고 이듬

해에는 폴린과 함께 파리를 떠나 미국의 휴

양도시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로 이주했다.

그리고 그는 존경하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

와 건강 악화로 우울증을 겪다 권총 자살을

한 아버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

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헤밍웨이는 두 번째 부인 폴린과의 사이

에서 두 아들을 두었으며 그는 10여 년 만

에 폴린과 별거했다. 그리고 그는 쿠바의

아바나 지역에 농장을 사서 이주했으며 스

페인 내전을 취재할 당시 만났던 기자 출신

의 마사 겔혼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 같은

해에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한 《누구를 위

하여 종은 울리나 For Whom the Bell

Tolls》를 출간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헤밍

웨이는 미 해군에 지원했다. 그는 또다시

마사와 이혼을 하고 이듬해 기자 메리 웰시

와 네번 째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쿠바의

농장과 아이다호 주 케첨에 저택을 구입하

여 두 곳을 오가며 살았다. 1950년에는《강

을 건너 숲 속으로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를 발표하였는데, 비평가

들은 물론, 독자에게도 혹평을 받았다. 헤

밍웨이는 이 때문에 우울증을 겪으며 술과

낚시에 빠져들었다. 1952년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가 출간되면

서 다시 평단과 독자들로부터 폭발을 이끌

어 내었는데, 이 작품이 게재된 <라이프>지

1952년 9월호는 이틀 만에 530만 부가 팔릴

정도였다고 한다.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는 1953년 퓰리처상을,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헤밍웨

이와 쿠바, 쿠바와 헤밍웨이는 둘을 떼어놓

으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다. 헤밍웨

이가 《노인과 바다》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집필하며 생의 마지막 20

년을 보낸 생가를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가

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

유분방했던 그의 삶과 너무도 닮았을지도

모를 오래 전 쿠바의 활발했던 무역과 마약

과 매춘으로 얼룩져 어두웠던 그리고 이념

과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쿠바를 생각하

며.

봄이면 어린것들이 태여난다. 어린 생명들은 태여

나는 건 신비롭다. 

새 봄이 그렇게도 

곱고 포근한 까닭은 

이슬, 꽃, 나비…… 

그토록 조그마한 생명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정숙자, 약한 생명들이 중에서)

생명의 탄생은 미역국을 떠올린다. 아이를 낳은 다

음 산모産母가 먹는 국인줄 아는거다. 아니면 미역

국은 생일날에 먹는 것인줄만 알았다. 요사이 저녁

밥상에 자주 미역국이 올라온다. 빠르게 내 머리가

회전한다. 혹시 누구 생일인데, 잊은 건 아닌가? 내

생일인가? 그건 아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물어 볼

수없다. 만약 차가운 눈초리가 돌아 온다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군말없이 주는대로 먹어 치운다. 

= 아주 오래전이다. 첫아이를 낳을 적이다. 아내의

산후 조리가 난감했다. 철없는 애 아빠는 그런걸 알

리 없었다. 말로만 들었고, 연속극에서나 보던 이야

기였던 거다. 산후조리에 친정어머니가 온다는 건

꿈같은 시절이었다. 유학생촌村 동네아낙들에 의하

면, 산모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구들장을

지고 오랫동안 지져야 산독産毒이 빠진다고도 했다

. 미국 간호사가 이걸 알 일이 없다.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친절하게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고 마시기를

강요했다. 게다가 찬물에 샤워 하란다. 더운 덩어리

를 몸 밖으로 빼낸 산모의 낮아진 체온인데, 이한치

한 以寒治寒이었 던가.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여 퓨

전 산후조리법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동네 아낙들이 산모에게 미역국을 한 냄비씩 끓여

왔다. 아내는 입맛이 없었고, 철없는 아빠는 미역국

밖에 먹을 게 없었다. 미역국도 맛이 여러 가지 인줄

을 몰랐다. 멸치 넣어 끓인 미역국도 있었고, 조개를

넣어 끓여낸 마알간 미역국도 맛보았다. 쇠고기 국

물로 우려낸 기름진 미역국도 밥 말아 양배추 김치

랑 먹었다. 그 많은 미역국을 여러 날 동안 혼자서

먹어 치웠다. 그리고 우유먹는 아이 옆에서 늘어지

게 잠들었다.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미역국만으로

연명한 시절이었던 거다. 그러니 산모대신 아빠만

살이 통통히 올랐다. 그 해 겨울은 아빠만 배불렀고

, 눈雪만 쌓여 갔다. 흰눈이었고, 서설瑞雪이었다. 

참, 내 어머니도 나를 낳고는 병원에서 주는 미역

국밥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

서 그랬던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을 적이

다. 어머니는 소고기를 몇 점 넣었고, 미역국을 펄펄

끓였다. 그리고 갓 지은 흰쌀밥에 말아 어미개에게

먹였다. 어머니의 말씀. ‘사람 믿고 사는 짐승인데

, 새끼 낳느라 수고했다. 많이 먹어라.’ 

새 생명을 낳는 우리 젊은 아낙들이여. 축복받을

지니. 미역국 많이 드시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4)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담객설閑談客說: 미역국



광고The Boston Korea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39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만나면 “저도 부동산 에이전트

할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

다 “물론이죠!” (“Why not”).

하지만 많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좋

은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동산 중개인(Real Es-

tate Agent)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잘 하는 에이전트들은 많지 않

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자격증(License)은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격증을 받고 큰 회사(Agency)에 들

어가 교육 과정을 철처히 받고 많은 세월

을 걸쳐서 경험을 쌓아야 좋은 에이전트

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Career)를 Remax에서

시작 했습니다.

90년만해도 Remax는 좋은 회사였습니

다.

지금도 좋은 회사라고는 생각 하지만

에이전트들 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을 많이

발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회

사(Agency)가 중요 한가요?

대부분에 분들은 부동산 자격증만 있으

면 다 에이전트인줄 아십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실무 교육과 경험

이 중요 합니다.

큰 회사는 에이전트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 그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

시키는 교육부서(Education Depart-

ment)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

그게 바로 저희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 and Commercial Divi-

sion입니다.

제가 제 회사를 7년 운영하다가 Berk-

shire Hathaway와 합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다고

다 좋은 에이전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를 갖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경험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꼭 에이전트에게 물어 보세요!

지난 3년간 몇 건의 중개를 하셨나요?

부동산 자격증만 갖고 있고 회사에 소

속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에이전트는 아

닙니다.

저희 회사에서 7년동안 같이 있으셨던

에이전트분 하나는 7년동안 5건의 중개를

하신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다른 자영업을 풀타임으로

하시는분이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개를 해서 경험이 있는

지가 중요 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르는 방법:

1.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고르세요.

2. 큰 회사(Agency)에 소속 된 에이전트

를 고르세요.

3. 꼭 물어 보세요 중개를 작년에 얼마나

하셨어요?

4. 언어 소통에 문제 없는 에이전트를 고

르세요.

5. 부동산이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에이

전트를 고르세요.

바른 에이전트에 선택이 여러분들을 유

익하게 만듭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부동산 Agent 그리고 Agency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

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

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칼럼 The Boston Korea2017년 3월 17일 금요일 40

푸에블로타우스

신국의 나라 신라에는 신궁이 있었다. 먼저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궁의 내용을 보면 487년

제 21대 소지왕 때 최초의 설립과 제사의 기록

이 있다. 그리고 같은 삼국사기(제사지)에는

제 22대 왕인 지증왕 때 신궁을 창립했다고 기

록되어 있다. 그래서 설립은 소지왕, 제도적인

정착은 지증왕 때로 절충적인 해석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같은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제

2대왕 남해왕 3년(서기 6년) 봄에 설치된 시조

왕 박혁거세의 묘의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왕

의 누이동생 아로가 맡았다는 기록이 있다. 아

울러 화랑세기에는 제 19대 눌지왕이 심황에게

내물신궁의 주主(신관神官)로 명했다는 기록

이 있다. 이 화랑세기의 필사본이 원본을 복사

(필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운데서 신궁에 관한 부분은 재정립을 하여 학

습함이 마땅하다. 5세 풍월주 사다함조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다.

“눌지왕이 이에 심황을 명하여 내물신궁奈

勿神宮의 주主로 삼았다. 비지공은 이로써 …

내물… 손이다. 묘량부인을 아내로 맞아 비량

공을 낳았다. 묘량 …. … 왕녀이다. 또한 대원

신통에서 나왔다.”(탈자가 많지만 ‘내물신

궁’은 남아 있다)

제 19대 눌지왕의 재위가 417 ~ 458년이고,

제 22대 지증왕의 재위는 500 ~ 514년이다. 즉

화랑세기의 신궁의 기록이 삼국사기의 그것보

다 한 세기가 앞서고 있다. 그리고 분명 내물신

궁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 물론 지증왕 때의 신

궁과 눌지왕 때의 신궁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

다. 즉 신궁에서 제사를 지낸 주신의 정체에 관

한 문제이다. 박혁거세설, 김씨 시조설(내물왕

), 천지신天地神설, 그리고 절충설이다. 이 절

충설이 현재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정설이다.

박혁거세가 탄강했다는 나정과 신궁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발굴된 건축물의 구조가 사각

형 담장안에 팔각형의 건물로 이루어진 전형

적인 아시아 우주관의 구조이다. 그래서 시조

뿐만 아니라 천지신에게도 동시에 제사를 드

렸다는 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필사본

화랑세기가 위작이 아니라는 사실이 삼국유사

에서 입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 길게 기록

되어 있는 김제상(삼국사기에는 박제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 가운데 눌지왕이 왜국

에 볼모로 가있는 동생 미해를 귀국하기 위해

신하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있다. 

“나는 비록 부귀를 누리고 있으나 일찍이

하룬들 잠시나마 (아우를)잊지 못해  울지 않

는 날이 없었소. 만일 두 아우를 만나보고 함께

선왕先王의 사당에 고하게 된다면 백성들에게

은혜를 갚겠는데, 누가 그 계책을 이룰 수 있겠

소?” 

여기에 나오는 선왕은 내물왕이다. 삼국유

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내물왕의 사당은 이

미 눌지왕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화랑세기 사

다함조에서 그의 가계를 기록하면서 내물신궁

을 언급하였다. 사다함은 내물왕의 7대손이다

(삼국사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물신궁

의 제사를 주관하는 신관의 우두머리가 여자

라는 점이다. 신라 초기의 박혁거세 신궁도 그

의 누이동생 아로가 제주祭主였으며, 내물신

궁의 제관 심황도 여자다. 그리고 화랑세기 서

문에서 나오는 원화源花 역시 여자들이었다.

화랑세기의 서문을 인용한다.

“화랑은 선도仙徒이다. 우리나라에서 신궁

神宮을 받들고 하늘에 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치 연燕나라의 동산桐山, 노魯나라의 태산

에서 한 것과 같다. 옛날 연부인이 선도를 좋아

하여 많은 미인을 길렀는데 이름하기를 국화

國花라고 했다. 그 풍습이 동쪽으로 흘러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로서 원화源花를 삼게 되

었다. 지소태후가 원화를 폐하고 화랑을 설치

하여 국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받들게 했다.”

짧은 구절이지만 화랑의 모든 것을 내포하

고 있다. 화랑은 신선의 무리이며 그 길을 따른

다는 뜻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원화라고 불리

는 여자들이 우두머리로서 신궁을 받들어 하

늘에 대제를 지내다가 ‘남모와 준정의 사건

’ 후로는 원화제도를 폐지하고 화랑花郞을

설치하여, 즉 우두머리를 여자에서 남자로 교

체하면서 그를 풍월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들로 하여금 신궁을 받들어 하늘에 큰 제사를

올리게 하였다. 

또한 4세 풍월주 이화랑조에도 신궁의 언급

이 있다. 해당 부분의 필사본이 훼손되고 탈자

가 많아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신臣

은 마땅히 신궁神宮에서 발원發願하여…” 라

는 문구가 뚜렷함을 볼 때 신궁이 신(들)에게

소원을 비는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

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70

화랑세기花郞世紀, 5세 풍월주風月主 사다함斯多含(2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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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변호사 법률칼럼 장우석 변호사 (메사추세츠 주, 뉴욕 주, 메사추세츠 지역 연방법원)

게시글 관련 문의: 781-712-1706

"강력범죄를 범하지 않은 불체자들에 한해 시

민권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

고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 - 미주 중앙일보 온라인판 2017년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연설 중 언급된 이민법과 관

련한 내용입니다.

저는 10여년동안, 여러 법정관련한 일들을 해오

고 있으면서 승리의 기쁨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우가 있다면, 단연코 추방재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

사재판의 경우 이기는 경우 물론 이겨서 좋기야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벗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응당 이겨야 할 것을 힘들게 이겼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원은

일단 지면 추방을 당하는것이 전재되어, 미국을

떠나야 하게 되므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

다. 제 경험으로는 히스패닉분들이 추방재판에 적

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고, 한인 분들은 한 절

반정도가 추방재판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한인분들은 뉴져지 뉴왁 이민법원에

서 몇몇 뵙기는 했었으나, 보스톤 이민법원에서는

말씀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히스패닉 사람들

을 대리하면서 추방재판에서 추방시도를 중지시

키고 또 영주권까지 받게되는 과정을 비추어보면

, 2월 28일에 의회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민법 관련한 내용이 또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

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 단순 초과체류/범죄기록

전무, 초과체류/범죄기록 유, 경범/중범/비도덕적

범죄]

일단 불체자들은 불법체류사유로 법정 출석 요

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강력 범죄가 있

던 없던, 경범죄가 있던 없던 말이죠. 이런경우는

이민법원에서 자발적 출국을 선택하는 길도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출국은 다시 입국하더라

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기에 취할 수 있는 선택

입니다.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자발적 출

국은 선택 가능한 방법이 아니게 되고, 정부쪽 변

호사들은 추방명령을 이민 판사로 하여금 내리게

할 것입니다. 명령을 받게 되면, 다음에 입국할 때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추방재판 진행 시 다퉈볼 만한 케이스]

ICE에 단속 된 외국인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외

국인은 추방재판에 있어 방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그 중 변호사의 조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1. 체류기간 및 2. 착한 심성의 증명입니다.  그다

음 고려해야 할 것은 3. 외국인의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1. 체류기간

체류기간은 영주권자와 비이민비자 입국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선 비이민비자 입국자의 경우

10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합법 입국

후 어느 시점에 불법체류자로 신분이 바뀌었더라

도, 자신이 미국에 꾸준히 체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잘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리스,

렌트, 유틸리티, 셀폰, 차량 명의, 보험, 은행 기록

등 다양한 문건들로 갖출 수 있습니다.

2. 착한 심성

착한 심성은 범죄기록이 없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나 특정 기관등에 계시는 분들에게 요청해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가 복잡한 사

람이나 습관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 혹

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자신에 대한 증명편

지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착한 심성

이 표현되기는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종교활동이

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오래하시는것도 이런 측면

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허

가 없이 미국에서 일을 했더라도, 세금보고를 성

실하게 해 왔다면, 이 역시도 착한 심성에 도움이

됩니다.

3. 미국 시민권자에게 끼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

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다라는 것을 증

명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나 미

국으로 귀화한 부모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외국

인 본인"의 안녕입니다. 본인의 건강상 혹은 경제

적인 이유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도덕적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이므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더 바

람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런 기준을 이해하시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

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추방시키겠다고 선언하

고, ICE 경찰병력을 대폭 늘려 정리하겠다고 한

것은, 저와 같은 추방재판을 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독특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출

국하지않고, ICE에 단속이 된 불체자들 중 한

50%는 위에 언급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

결국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했었고, 한인 동포분들께도 기회가 닿는대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얼마전 KBS언론에 보도된 뉴욕 17년 거주 불

체자께서 매우 걱정스럽게 인터뷰를 하였는데, 대

사면이 일어나지 않는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취

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이 분 역시 위에 말씀드린 1,2 & 3 요건을 검토

해 보시면 ICE의 이민단속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0년이상 불체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서 살아오신 분들은 예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

공약했던 이민개혁 혹은 예전 1990대 후반에 있었

던 대사면을 기대하면서 미국땅에서 살아가고 있

으나, 어느 한번도 불체자의 신분에서 스스로 청

원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ICE의 입장]

ICE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불법체

류자들을 단속할 것입니다. 단속하고 추방재판으

로 회부할런지 아니면 단속만 하고 지도관찰을 할

런지는 그들의 방침이라 제가 뭐라 얘기하기는 어

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도 DACA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호하

겠다고하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그렇

게 기대를 할 뿐입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오바마 행정부때 적극적으

로 DACA 행정명령등을 통해 추방조치 금지를

내린것과는 상당히 다른 행동임에는 틀림 없습니

다. 하지만, DACA는 한시적인 조치이지 궁극적

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또 힘들고 까다롭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던 외국인들도 DACA가

주는 혜택에 스스로 불체신분으로 된 후 DACA

혜택을 받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토론도 뜨거웠고

, 제 클라이언트 중 한분은 실제로 스스로 DACA

가 되었던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DACA가 추방재판을 통해

유예를 받고 나아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이 되는 불법체류자들까지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아버리고 한시적인 위안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을 ICE에서 이민법원에 세워 추

방재판을 진행할 경우, 비로소 위의 세가지 요소

를 갖춘 외국인들은 추방재판에 대응하여 영주권

을받는길을선택함이 현명할 것입니다.

[대안]

즉, 이민법은 오랜 기간동안 큰 변함은 없었습

니다. 다만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면서 행정명령들

이 있어왔고, 언제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한

심성을 가진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추방유예 및

영주권자로 갈 수 있는 선택이 있어 왔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ICE에서 굳이 범죄경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해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것은

애초부터 반반이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추방재판에서 유예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이민법원에

청원을 하여, 1. 스스로 불법체류한 사실에 대해서

는 인정하되, 2. 현 이민법상 존재하는 유예방법을

통해, 3.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트럼프식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이민 사회에 적

지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동요없는 동포사회를 위한 기고- 아는만큼 대응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서, 교민들이 알아두면 대처하기에 좋을 주제들을 연
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경기와 소득에 민감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는 채무관련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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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재

정설계사는 당연히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

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

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이 ‘재정설계사’

라는 비슷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함

에 대한 뚜렷한 규제 법안이 없기에 듣기 좋

고 믿을 만한 직함으로 소개하지만, 재정설

계사는 크게 두 종류의 재정설계사로 나누

어집니다. 

* 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우

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있습

니다. 이러한 법을 “Fiduciary” 의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직접 표현하면 <Invest-

ment advisers must put their clients’ in-

terest ahead of their own financial gain.>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

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뜻입

니다. RIA 재정설계사는 정부 증권거래위

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

sion and State Securities Regulators)에서

감사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 Stock Brokers & Insurance Agents:

주식브로커, 보험 회사에서 일하는 보험

인, 은행, 등 대부분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법적인 Fiduci-

ary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

진 의무는 적당한(Suitability) 의무만 있으

면 됩니다. 

주식브로커와 은행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돈을 경비가 많은 뮤추얼 펀드에 투자합니

다. 보험인은 수수료가 높은 어뉴이티(An-

nuity)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합니다. 고

객의 소중한 자산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비싼 종목에 투자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

를 받지 않습니다. 

2016년 미국 노동국(DOL, Department

of Labor)의 노력으로 은퇴자금을 운용하

는 모든 재정설계사는 Fiduciary(신용상의

)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

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2017) 4월 10일부

터 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명령

으로 60일간 지연된 상태고 결국에는 법안

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관과 재정설계사들이 많이 있

기 때문입니다.

몇 군데만 영어로 직접 소개합니다.

<U.S. Chamber of Commerce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Inc.>, <Insured Retire-

ment Institute>, <National Association

for Fixed Annuities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s>, <In-

dexed Annuity Leadership Council>.

Fiduciary’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면 어

이가 없습니다. 법을 없애기 위해 법원에 제

소한 실제 ‘반대 이유’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투자자가 재정설계사를 소

송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설계사를 감독하

는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많은 숫자의 보

험인이나 재정설계사가 직업을 잃을 것이

다. *보험회사와 금융회사는 이익에 막대한

경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경기침체

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에 이민 와서 온갖 고생 하며 한푼 한

푼 벌었습니다. 어느덧 많은 세월이 지나갔

습니다. 은퇴를 생각해 봅니다. 은행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남은 노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이익을 위해

일해줄 진실한 재정설계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 적당한 의무만이 있는 재정설계

사는 약 650,000명입니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하는 재정설계사는 약

3,000명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하는 재정설

계사를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How to

Get Conflict-Free Retirement Advice,

WSJ, February, 10, 2017)

‘Fiduciary’가 있다고 해도 고객의 이

익을 우선해서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이러한 의무가 없는 재정

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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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회의실

에서 수많은 낮과 밤을 지새며 누구를 입학시키

고, 누구를 탈락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역시 프리젠테이션이 가장 중요

하다는 사실이다. 지원서 내용과 더불어 그것을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

하는 것이다. 수많은 지원서를 검토해 본 필자가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세상 돌아가

는 법에 대해 너무 순진하거나 경험이 없고, 나아

가 자신의 지원서에 요구되는 모든 제출서류들을

포장하고 선전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

른다는 점이다. 또한 각 대학이 특별히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대학이 나름대로 독특하고 다르

기 때문에 대학 지원자는 각 대학에 맞춰 무엇을

강조할 것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에세이나 기타

자료들을 적절히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MIT는 매우 특별한 학교로서 자신

들이 지원자들에게 원하는 독특한 성격과 특징이

있다.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인

MIT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단순히 따라가

는 학생이 아니라, 평범함을 넘어 자신이 이니셔

티브를 잡고 나아가는” 비범한 학생을 찾기 위

해 노력한다고 이 학교 스튜 슈밀(Stu Schmill)

입학처장이 밝히고 있다. MIT가 특별히 수학과

과학 영역에 뛰어난 자질을 보이는 학생들을 원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해서 MIT 학생들

이 다재다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 MIT에

대한 선입견과는 달리 이 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스포츠에도 뛰어나서, 학교 대표 운동

선수들과 유명한 음악가들도 매우 많다. 많은 사

람들은 이 학교 입학생 가운데 49%가 여학생이

라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란다!

MIT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수 년간 재임했던

필자는 MIT가 어떤 종류의 독특한 학생을 원하

는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옥수수에서 종이를

대량생산하는 법을 배웠던 네브라스카 출신 남학

생, 7학년 때부터 나사(NASA)에서 “우주 음식

” 연구를 지속해 왔던 텍사스 출신 학생, 동네 맥

도날드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던 시애틀

출신 여학생. 어떤 공식도 없었고, MIT 지원자라

는 어떤 전형도 없었다. 우리는 단지 똑똑하고, 흥

미로우며, 독창적이고, 신선하며, 열정이 넘치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의 소유자를 찾았었

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패, 즉 자

신들의 기대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의 경험을 자신의 에세이에 썼다. 그러나 그 실패

를 통한 교훈 때문에 얻게 된 놀랄만한 성품과 사

고의 깊이, 그리고 끈기를 보여 주었다. 

매년 MIT는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가장 먼

저 발표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대

학들이 합격자 발표를 3월 말이나 4월에 하는데

비해, MIT는 합격자를 정확히 “파이(Π, 3.14)

데이”, 즉 3월 14일, “타우(Tau) 시간”인 오후

6시 28분에 발표한다. 올해 MIT는 지원자 수에

있어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는데, 20,247명의

지원자 중에서 단지 1,438명만이 합격하였다. 사

실 조기지원에서는 명문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합격률인 8%를 기록하였다. 8,394명 중에서 657

명만 합격하였다. 조기지원 합격률의 경우, 하버

드와 프린스턴이 15%였고, 브라운과 펜이 22%였

는데 비해, MIT의 8% 기록을 비교해 보라! 규모

가 작은 대학인 MIT는 매년 신입생 규모가 1,100

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코넬대학

은 신입생만 3,200명이 넘는다.) 하버드나 스탠퍼

드와 비교해서 MIT의 지원자 수는 적은데, 이는

이 대학이 좀 더 특수화된 대학으로서 전 세계에

서 수학와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

이 주로 몰리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이 대학 역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들에게 올해 MIT 조

기모집에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조기

지원 합격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대부분의 미국내 명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생들이 합격하기는 실제로 훨씬 어렵다. MIT

의 경우 외국인 학생 합격률이 자국 학생들의 합

격률보다 훨씬 낮다. 작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

면 전체 합격률이 8.4%인데 비해 외국인 학생들

의 합격률은 단 3%였다. 

무엇을, 얼마나 잘 성취했든지 간에 결국은 지

원서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지원서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장

점과 업적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주목을 받지 못

하게 되고 결국 합격하기 어렵다. 굉장히 똑똑하

면서도 열심히 공부한 아시아계 학생들이 막상

지원서를 통해 자신을 효과적으로 “마케팅”하

지 못함으로써 결국 합격하지 못하는 안타깝고도

슬픈 순간들이 많았다: 그들의 에세이는 재미없

고 식상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과외활동 내

용도 어떤 분명한 방향성이 없었다. 따라서 전체

적인 프로필이 마구잡이고, 분명치 않으며, 일관

성이 없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전략이 없음이

분명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지원서의 중요성

을 모르고, 자신을 아주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이

게 하는 설득력있고 효과적인 지원서를 만드는

전략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간과하는 것이 무척이

나 안타깝다.     

“MIT, 그리고 전략의 중요성”

앤젤라 엄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앤젤라 엄은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믹 컨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톤 아카데믹은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톤 아카데믹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사례) 부양가족대상인 대학원생 아들

(26세)과 대학생 딸(21세)을 둔 김한국씨의

2016년도 소득이 $150,000입니다. 부부합

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하는 김한국씨

는 아들과 딸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규정이며, 다른하나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입니다. 

1.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란 본

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자)의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 일정액

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대학교 4년만 적용됩니다. 따라

서 대학교 4년 초과 연도나 대학원 교육비

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교육비란 학비, 교재비 및 기

자재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 의료

비, 숙박비, 교통비 및 기타 생계비 등은 포

함되지 않으며, 학생 1인당 최대 $4,000까

지만 인정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학생별로 계산

되는데, 공제대상 교육비(최대 $4,000) 중

처음 $2,000은 100%, 그 다음 $2,000은 25%

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2,500(=$2,000 X100%

+ $2,000 X 25%)입니다. 이 중  40%(최대

$1,000)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액(Re-

fundable Tax Credit)입니다. 따라서 만

약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액

이 낼 세금보다 많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면,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해

줍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규정은

납 세 자 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80,000 ~ $90,000 (부부

합산 신고시 $160,000 ~ $180,000)이면 삭

감규정(phase-out)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MAGI이 $90,000(부부합산 신고

시 $180,000)을 초과하면 세액공제액이 모

두 삭감되므로 이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자 따로 세금신고를 하

면(Married Filing Separately) 이 규정 자

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이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중 대학 등

의 고등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20%

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앞의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습

니다.

공제가능 교육비는 학비, 교재비, 기자

재비 등으로 '세금신고서 1건당(Per Re-

turn)' 최대 $10,000까지 인정됩니다. 따라

서 신고서 1건당(Per Return) 공제할 수 있

는 세액공제 한도액은 $2,000(= $10,000 X

20%)입 니 다 .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의 경우 '학생당(Per Person)'한도

를 정하는데 반해 Lifetime Learning

Credit은  '세금신고서당(Per Return)' 한

도를 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는 달리 납세자가 낼 세금이 없거

나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커 세액공제를 다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도 미공제금액을 환

급해 주지 않습니다(Nonrefundable Tax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규정은 납세

자의 MAGI이 $55,000 ~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10,000 ~ $131,000)사이에서는 삭

감 규 정 이  적 용 되 어  결 국  MAGI가

$65,000(부부합산 신고시 $131,000)을 초과

하게 되면 공제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또

한 부부별도신고자(Married Filing Sep-

arately)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김한국씨의 사례검토

자, 그럼 위 김한국씨의 자녀 교육비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합니다.

먼저 대학원생인 아들(26세)의 교육비

를 보면

① 아들이 대학원생이므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그러나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

으면 Lifetime Learning Credit도 적용안

됨).

③  그런데 김한국씨의 경우 아들의 교

육비에 Lifetime Learning Credit이 적용

되더라도 김한국씨의 소득(MAGI)이

$131,000을 초과하므로 Phase-Out규정에

의해 세액공제액이 모두 삭감됩니다. 

④ 결국, 김한국씨는 대학원생인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를 보면,

① 딸이 대학생이므로 American Op-

portunity Credit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Phase-Out규정이 적용되

는지를 살펴보면, 김한국씨의 소득

(MAGI)이  $160,000에  미 치 지  못 해

Phase-Out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따라서 김한국씨는 대학생인 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American Opportu-

nity Credit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대학생 딸에 대한 교육비는

Lifetime Learning Credit도 가능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김한국씨의 소득이

$131,000을 초과해 Phase-Out 규정에 의

해 모두 삭감됩니다. 만약 동일한 교육비

에 대해 American Opportunity Credit과

Lifetime Learning Credit이 동시에 적용

가능하면,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중복적용 안됨).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617-455-8073 

mwlee@kicpa.or.kr또는 tomwlee1125@gmail.com

2016년 세금신고 안내 

개인소득세 신고(Individual Income Tax Return)(6)
- 교육비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Lifetime Learning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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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는 “완전히 망가진” 건

강보험 제도라고  주장하던 공화당은  이

번 오바마케어 폐기/대치 법안에 개정조

항을 포함시켰다. MA주에서는 “매스

헬스”라고 부른다. 이 정부보험은 극빈

자와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무료보

험으로 전국의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7

천만이다. (18세미만 아동 3,200만, 64세

까지 성인 2,000만, 시니어 700만, 장애인

1,000만)  이는 총인구의 23%로,  매년 무

려 5,320억 불이 든다. (연방정부 3,340억

불, 50개 주 정부 1,970억 불/2015년도).

보험개정은 정부재정과 가입자에게 영

향이 매우 커 공화당은 정치적 도박을 하

고 있다.      

그 이유를 가상적인 흥부네와 놀부네

에서 살펴보자.

흥부네는 청소일을 10여 년을 하다 힘

들어 65세에 은퇴하였다. 수입은  부부의

소셜시큐리티 연금 월 2,000불이 전부다.

수입액수가 매스헬스 가입자격 소득보

다 높아 가입이 안 된다. 다행이 10년 일

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내었기에 메디케

어에 가입되었다.  건강관리엔 문제가 없

는 줄 알았다. 웬걸 메디케어 월 보험료

각각 134불 과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

약 100불씩, 부부 보험료가  모두 월 470

불 정도 나간다. 남은 1,530불로는 빠듯

하다. 게다가 병원에 가거나 처방약을 사

면 코페이, 디덕터불까지 자기 부담이다

. 

놀부네는 늦은 나이에 이민을 왔다. 나

이도 있고, 언어도 어려워, 직장도 갖지

못했다. 따라서 세금을 낸 적도 없다. 한

국 재산과 수입과는 무관하게 미국에서

는 극빈자다. 노인아파트와 푸드스탬프

도 받는다. 5년 거주하며 시민권도 얻게

된다. 65세가 되면 SSI로 월 1,000불 정도

가 은행구좌에 입금된다. 물론 매스헬스

카드도 나왔다. 월보험료 없고 코페이,

디덕터블도 없는 무료 건강보험이다. 의

사, 병원도 마음대로 간다. 때론 1,000불

이상 드는 응급차도 걱정 없이 부른다.

넉넉하지 않으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 위의 예에서 제도적 불합리와 모순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글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극적인 가상 예를 들었다.)

MA주에서는 64세까지의 4인 가족 년

소득이 32,718불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부부면 월 소득이 1,374불 미만이면 매스

헬스에 가입 신청이 된다. 비용이 년 155

억 불(연방정부 87억 불, 주 정부 68억 불

)로 가입자 한 명당 약 8,000불 정도다. 혜

택을 받는 수가 200만 명이다. 이는 7백

만 주민의 25%가 더 된다. 네 사람 중 한

명은 이 무료보험에 들어 있는 폭이다.

세 사람의 세금으로 가입자 한사람의  의

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이처럼 가입자

비율이 높다는 점 이외에 메디케이드는

비용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즉 가입

자가 쓰는대로 정부가 대준다. 과용, 남

용, 부정도 적지 않다. 그러니 비용상승

이 물가상승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국가

부채도 악화시켰다. 게다가 일부 수혜자

는 메디케이드를 “권리”라고 주장하

기도 한다. “제 앞가림은 제가 하여야

한다”는 정치이념의 공화당은 화가 잔

뜩 나 있었다. 납세자는 봉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자

이 “열린 금고”문을 지키겠다고 나섰

다. 개정조항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미리

산정된 액수만을 주정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년 증액 폭도 인플레 수준 정도

로 하였다. 나머지 비용은 주 정부가 해

결하라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주 정부

부담이 커져, 주 정부는 가입자수와 혜택

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혹 가입자가

일을 해야하는 의무조항을 넣을 수 있다

. 이제 올 것이 오고 있다. 늘어나는 정부

빚 해소와 저소득층 보호라는 두 상반되

는 중대 안건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이 안을 반대하는 민주당과의 정치 태풍

에서 어떤 결말이 날런지 큰 관심사이다

.

윤희경

보스톤봉사회

왜 메디케이드(매스헬스)에 쌍심지를 켰나?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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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Updates

어제(3월 15일) 이민국은 올(2018회계년

도) 쿼터가 적용되는 H-1B 신청이 오는 4월

3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

월 3일 이전에 도착되는 모든 신청서는 자동

으로 기각되고 반송됩니다.

예년과 큰 변동없이 6만 5천개의 일반 H-

1B와 미국 대학원 학위자에 대한 별도의 2만

개의 쿼터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고 처음 시작되는

H-1B 시즌이라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직

까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단

, 최근 LCA(H 신청서에 같이 동봉되야 하

는 서류)에 대한 기각이 예년보다 많은 것 같

고 예년에는 인정됐던 사소한 실수들도 기

각의 사유가 되고 있으니 LCA 신청 시 많은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달라진 점들:

- 급행신청: 먼저 H에 대한 급행신청이

한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

청에서는 급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료의 변동: H신청서인 Form I-129

에 대한 신청료가 기존의 $325에서 $460 로

인상됐습니다.  

주의하실 점들:

- 위에서 말씀하드린대로 최근 이민국 경

향은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

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과 증빙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크로 보

내는 신청료의 작성도 실수 없이 잘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신청료는 하나의 체크보다

는 각 신청료의 금액을 적어 따로 따로 작성

해서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체크에 날짜, 서

명 그리고 정확한 금액이 기재됐는지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국은 수

수료(Fraud Fee)는 반드시 별도의 체크로

보내라고 했으며 모든 금액을 하나의 체크

로 보내면 안됩니다. 수신자도 국토안보부

로 명시하라고 발표했습니다. 

- 신청서의 모든 사항들은 기재되야 합니

다.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빈칸으로 남

겨두시지 말고 N/A(Not Applicable) 또는

None 등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H신청서는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두 곳

의 서비스센터에서 심사를 합니다. 신청자

가 일하게 될 장소에 따라 신청장소가 결정

되니 두 군데 중 어디다 보내야 하는 지 정확

히 확인하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LCA를 제외한 모든 신청서의 서명(싸

인) 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4월에 하지만 H의 시작일은 10

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시작일(Petition Start Date)이 10월 1일 또

는 그 이후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신청서의 복사본을 반드시 신청서에 첨

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지에서 신분변

경을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복사본을 같이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 올 5월 졸업예정자: 이런분들은 반드시

3월 31일 현재 학위에 관련된 모든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대게 이

러한 서류는 학교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

니다. 단, 졸업 조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에 대

해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

로 부터의 편지만 이민국에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Dean, Registrar 또는 Department

Head 라는 직함이 있는 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의 받은 편지를 동봉한

신청서는 기각 (Denial)이 되기 때문에 신청

서의 반납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올해 4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

문에 신청서는 4월 3일 또는 그 이후에 이민

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분명히 4월

3일 이전에 도착하는 모든 신청서들은 모두

반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4월 1일

이 아니라 4월 3일 입니다.

- 중복 신청서: 추첨을 대비해 똑같은 신

청서를 중복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자동으

로 기각한다는 방침을 올해도 상기 시켰습

니다. 최근 몇년간 교묘하게 중복 신청서들

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꼭

이러한 신청서들을 색출해 주실 간절히 바

랍니다.

- OPT 기간 중인 F-1: 예년과 같이 H-

1B신청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지 않은 OPT

신분자들은 (만료일이 4월 3일 이후) OPT가

10월 1일 이전에 만료가 되더라도 H가 시간

내에 신청되면 9월 30일 까지 OPT가 자동

연장되며 노동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

다.

- 추첨: 4월 3일부터 5일간 서류접수를 합

니다. 4월 8일 이민국은 그때까지 접수된 신

청서의 숫자에 따라 추첨여부를 결정합니다

. 물론 올해도 추첨이 있을거란 예상이 절대

적입니다. 참고로 작년엔 5월 2일(2016년) 추

첨을 마치고 모든 데이타 입력이 완료됐으

며 7월 8일까지 추첨에 떨어진 모든 신청서

들에 대한 반송이 완료됐습니다. 올해도 이

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몇 주 서류 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민 소식 (2017년 3월 셋째주)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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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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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525,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 Beer&Wine 면허증소지, 복권, 매매가격 $119,000보스톤 남쪽 컨비니언스 + 로터리, 연매상 $900,000 + 로터리 커미션($70,000)

체스넛힐 드롭오프, 연매상 $20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08,000 20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다운타운 보스톤 컨비니언스 + 델리, 연매상 $650,000

Beer&Wine 면허증, 주방 확장 가능

뉴햄프셔 동양식당 + 풀리커, 연매상 $30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롭오프, 연매상 $155,000 좋은 매매가격 $65,000

보스톤 북서쪽 투자상가건물 11유닛, 연수입 $110,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88,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서쪽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600,000 고급동네

보스톤 북쪽 세탁소 셔츠유닛, 연매상 $99,000 좋은 위치

케이프코드 동양식당 연매상 $160,000 높은 순수익

보스톤 서쪽 드롭오프+셔츠유닛 연매상 $85,000 소유자 은퇴 매매가격 $19,000

보스톤 서쪽 아침/점심 연매상 $3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풀리커 면허증, 대학가 연매상 $300,000 고급동네

로드아일런드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0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북쪽 피자/아이스크림 연매상 $600,000 이상 단독건물 

좋은 매매가격 $160,000 번화한 지역

스프링필드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 단독건물, 주인 혼자 경영

캠브리지 컨비니언스 연매상 $315,000+로터리 좋은 매매가격


